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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faithfulness and my 
steadfast love shall be with 
him, and in my name shall 

his horn be exalted” 
Psalms 89:24

The COVID-19 pandemic has lasted two years (2020-
2021) and there are still many cases and deaths. 
Due to the Corona pandemic, it has been said that 
there will be a new era of distinction between BC 
(Before COVID-19) and AC (After COVID-19). Some 
people describe the Corona pandemic era as ‘the 
era of missionaries’ self-help.’ This is because the 
sending churches have greatly weakened due to 
the outbreak of COVID-19. In the case of the Korean 
churches, it is reported that as little as one third of 
members hav been reduced and as many as half 
of members have been reduced. According to ‘The 
Faith Communities Today Partnership and Hartford 
Institute for Religion Research’, 35% of American 
churches have dropped church attendance by 25% 
or more. Naturally, offerings were greatly reduced, 
and as a result, it became a reality that support 
funds were greatly reduced in the mission fields. 

Since more than 90% of our CMI missionaries are 
self-funded missionaries, the damage from the 
pandemic was even more severe. Italian missionaries 
were self-funded in the tourism industry, but their 
livelihoods were threatened immediately when the 
tourism industry collapsed due to the pandemic 
lockdowns. Under these circumstances, our Global 
CMI was able to quickly identify missionaries in 
difficult situations around the world and provided 
prayer and material support. Furthermore, for the 
past two years, we have been serving missionaries' 
health care, education support, as well as raising a 
younger generation of future leaders.

When we look back, the Almighty God already knew 
that a pandemic was coming and prepared us. At 
the CMI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at Wheaton 
College in the US in August 2018, representatives 
of each continent agreed on the need for a global 
network and started a monthly zoom video 
conference. Today, Zoom is universally known, but at 
that time very few people used it. After 1 year and 
6 months of preparation, Global CMI was founded 
on January 16, 2020 in Sydney, Australia. And the 
Corona pandemic started right before we left 
Australia. Looking back over the past two years, we 
give thanks and glory to God who led the Israelites 
in the wilderness through a pillar of cloud and a pillar 
of fire also led us in the wilderness of the Corona 
pandemic through His words and the Holy Spirit.

Global CMI was founded with four mission goals. 
First, it is a network of prayer.
CMI has been working in each country or continent, 
so the news of missionaries struggling in remote 
areas are often forgotten. Through the global 
network, the news of each missionary was shared 
quickly and we were able to pray around the world. 
In the case of Missionary James Hwang of Russia and 
Professor Singh of N country, when the coronavirus 
put their lives at stake, we prayed worldwide. As a 
result, they miraculously recovered and re-dedicated 
themselves to missions.

Second, it is a prompt material sponsorship. 
Amidst the difficulties of the pandemic, over the past 
two years, more than 300,000 USD has been funded 
to support mission fields that are in difficulty.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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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many missionaries continued their missions 
with renewed strength. Missionary Isaac Koh, the 
president of North America CMI, described this as 
‘priming water’ (manjung mul) where the fountain of 
missions bursts. Dr. Sunja Choi, the president of the 
MOM1 Mission, heard of our GCMI sponsored work 
and said that a ministry where missionaries help 
other missionaries is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missions.

Third, support for quality re-education.
It is true that some of our missionaries were in a 
state of spiritual exhaustion after working in the 
field for 30 or 40 years. A certain missionary said 
that we need the Word more than material things. 
Missionary education started last year, special 
lectures by Pastors Peter Chang, Jeong-oh Gu, Jin-
hwa Lee, Dae-hoon Kang, Cheol-gyu Lee, and Yang-
ju Ko came to our hearts like sweet water. Missionary 
re-education was mainly carried out in Europe and 
North, Central and South America. It was also a 
blessing for missionaries to become one.

Fourth, it is to nurture the next generation of 
young leaders. 
There are many cases in the mission field where 
the missionaries went all-in on missions and were 
negligent in raising their children. W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nurturing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So Missionary Abraham Lee had a monthly 
meeting with second-generation children. As a result, 
Victoria, Moses Hwang, Samuel Yoon, and Cathy are 
going on a short term mission to serve Ezra school 
students in the Dominican Republic on April 8th. We 
pray for beautiful healing and restoration among 
the second generation through the five loaves of our 
prayers.

Even now, the pandemic continues, but God is 
advancing the gospel in each continent through the 
humble prayers and devotion of our missionaries.  
 
1 MOM (Messengers of Mercy): A medical missionary 

organization founded by medical doctors in Chicago. 
This organization sends several containers of medical 
supplies to remote areas and also provides quality 
education. Missionary Daniel Shin, who worked hard 
as the first chairman for the birth of Global CMI, was 
the founding member and was the 3rd president.

There were many graces due to the powerful work 
of the Holy Spirit at the N nation's New Years retreat 
earlier this year, the Australian CMI summer retreat 
and European missionary retreat in January, and the 
Argentine CMI summer retreat in February. Second-
generation were messengers of the Word and 
leading roles in each conference.

In the future, pandemics are likely to occur more 
frequently. The reason is that the global climate 
change is more serious than expected. Our Lord 
also said that there will be many tribulations in the 
world when His Second Coming is near (Mark 13:7-
8). But our Almighty God promises to be with us in 
faithfulness and mercy (Psalm 89:24a). “His horn 
shall be exalted on account of my name” (Psalm 
89:24b); this is His promise to give us His victory. 
Although we are weak in many ways, we believe that 
God is pleased with us when we are united, praying, 
and caring for each other's needs. He will be with us 
and give us His revival and be glorified in each of our 
CMI mission fields. Hallelujah!

회장 인사말
홍마가 선교사 (미국 텍사스 달라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시 89:24

COVID-19 팬데믹이 지난 2년 (2020년-2021년)간 지속되고 
아직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BC(Before COVID-19)와 AC(After 
COVID-19)의 새로운 시대 구분이 있을 거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어떤분들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선교사들의 
각자 도생시대’(the era of missionaries’ self-help)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면서 파송교회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경우 적게는 삼분의 일이 감소되었고 많게는 절반이 
약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The Faith Communities 
Today partnership and Hartford Institute for Religion 
Research에 의하면 35%의 미국 교회가 25% 이상으로 교회 
출석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연히 헌금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 선교 일선에서는 지원 사격이 크게 줄어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CMI 선교사님들은 90% 이상이 
자비량 선교사들이기에 팬데믹의 피해는 더 극심하였습니다. 
이태리 선교사님들은 관광업으로 자립을 하였는데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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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에 lock down이 되며 관광업이 붕괴되자 당장 
생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Global CMI
는 신속히 세계 각지의 어려운 상황을 파악하고 기도지원과 
물질후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사님들의 
health care와 교육의 후원 그리고 차기 지도자를 위한 젊은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지난 2년간 섬겨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알지 못하였지만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팬데믹이 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2018년 8월 미국 Wheaton College에서 
가진 CMI 국제 수양회에서 대륙별대표들이 Global Network
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매달 줌(zoom) 화상회의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줌(zoom)은 보편적으로 알려졌지만 
당시엔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처럼 1
년 6개월간 준비하여 2020년 1월 16일에 호주 시드니에서 
Global CMI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주를 
떠나기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니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의 광야에서 우리 앞서서 인도하셨음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Global CMI는 4가지 사역목표를 가지고 창립되었습니다. 

첫째, 기도의 넷트웍 입니다.
그동안은 CMI가 나라별로 또는 대륙별로 사역을 하였고 
그러기에 오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은 
잊혀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속히 각 선교사님들의 
소식이 공유되어 전 세계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러시아의 황제임스 선교사님과 N국의 
싱교수님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서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전 세계적인 기도 지원으로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선교에 재헌신하고 계십니다. 

둘째, 신속한 물질 후원입니다.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 지난 2년간 미화 30만불 이상의 
후원이 되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선교지를 후원하였습니다. 
그결과 많은 선교사님들이 새롭게 힘을 얻어 선교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북미 CMI 대표 고이삭 선교사는 이를 선교의 
샘물이 터지는 ‘마중물’이라 표현하였습니다. MOM2 선교회의 
대표 최순자 박사는 우리 GCMI 후원 사역을 들으시고  
 
2 MOM (Messengers of Mercy): 시카고에서 메디컬 

doctor 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의료선교회. 오지에 
의료품을 몇 컨테이너씩 보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선교회. 우리 Global CMI 탄생을 위하여 초대 의장으로 
수고하신 신다니엘 선교사가 창립멤버이고 3대 이사장 
역임 하였음.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을 돕는 GCMI 사역은 선교역사에 
전무후무한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양질의 재교육 후원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30년 혹은 40년 사역하며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선교사는 우리에게 물질보다 더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선교사 교육이 시작되어 Peter 
Chang, 구정오, 이진화, 강대훈, 이철규, 고양주 목사들의 
특강이 단비처럼 우리의 심령에 은혜로 임하였습니다. 
선교사 재교육은 유럽과 북중남미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선교사들이 하나가되는 또 다른 은혜가 되었습니다. 

넷째, 젊은 차세대 리더 양성 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에 올인하며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데 소홀하여 아픔이 있는 경우도 선교지에 많습니다. 
우리는 차세대 리더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아브라함 
선교사가 몇몇 2세들과 매월 모임을 갖었고 그 열매로 이번 
4월 8일에 단기선교팀(빅토리아, 황모세, 윤사무엘, 캐티)이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라학교를 지원하고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오병이어로 2세들 가운데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을 이루길 기도합니다. 

지금 현재도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사들의 겸손한 기도와 헌신으로 각 대륙에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올 년초 N국의 
신년수양회, 1월에 갖은 호주 CMI의 여름 수양회와 유럽 
선교사 수양회, 2월의 아르헨티나CMI의 여름수양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2세들이 
말씀강사가 되고 사역의 주역들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팬데믹은 더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의 기후변화가 예상 보다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재림이 가까와 질때 
세상의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막 13:7-
8).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성실함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시편 89:24).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시편 89:24b), 그 분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하나되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필요를 서로 채우는 네트웤을 기뻐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CMI 선교지마다 부흥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광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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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Old Testament the idea of the covenant 
looms large; and it has had an enormous impact on 
the Jewish and Christian thoughts. Simply put, the  
word “covenant” refers to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God of Israel and the people of Israel. 
This theme acts as the skeletal structure on which the 
rich flow of God’s redemptive history is fleshed out. 

This covenant concept has its origin in the life of a 
man named Abraham. The accounts that contain 
the subject of the covenant are found in Genesis 
chapters 12, 13, 15, 17, and 22. In chapter 12, though 
no mention of the word covenant is made, it comes 
in the form of a promise, a synonym of covenant. In 
chapter 15, the word “covenant” is used only once 
with a sacrificial rite (15:18). In chapter 17, the word 
appears 14 times in conjunction with circumcision.1 
Chapter 22 makes no mention of covenant but there 
is instead God’s oath, the highest and surest form of 
the covenant (22:16). 

Chapter 17 where the word covenant appears most 
can be called the Covenant Chapter. The study in 
this writing will not attempt to look extra-biblical 
materials to unlock the concept of the covenant, such 
as the Ancient Near Eastern Suzerain treaty, etc. Nor 
will this paper put so much weight on the meaning 
of the word “covenant (berith)”2 as to make it as the 
interpretive key.3 The stories in the Bible should 
be treated as much as possible as the context out 
of which their interpretations and understandings 
could be found. 

 
 
 
1 17:2, 4, 7, 7, 9, 10, 10, 11, 13, 13, 14, 19, 19, and 21.
2 Berit/berith/beiryth means covenant, treaty, compact 

agreement between two parties. “It usually describes 
a compact made by passing between pieces of flesh. 
Covenant is a solemn, binding arrangement between 
two parties and entails a variety of responsibilities, 
benefits, and penalties depending on the specific 
covenant which is being studied” (Covenant – Beriyth: 
Hebrew Word Study; preceptaustin.org).

3 This approach ignores the historical changes that 
take place with words. A word which came from a 
certain context may have developed a concept that far 
transcends the original meaning of the word.

I. GOD’S COVENANT WITH ABRAM IN CHAPTER 15
The Lord called Abram to leave his country, his 
people, and his father’s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he would show him (12:1). The Lord’s call to Abram 
came with a series of promises—making him into a 
great nation; blessing him; making his name great; 
making him a blessing; blessing those who bless 
him and curse those who curse him; and ultimately 
all peoples on earth would be blessed through him 
(12:2-3). This opening call may be considered as a 
covenant, but this initial call seems to be different 
from the covenants that appear in later stories, all 
of which were accompanied by some sort of rites 
(15:17; 17:10; 22:13). 

A. The Lord’s Vision to Abram.
The term “covenant” appears for the first time in the 
Genesis chapter 15 account, which consisted of two 
major episodes—one about Abram’s children, i.e., 
people for his nation and the other about the land 
for the nation.

1. Abram Went into War to Rescue his Nephew Lot.
During Abram’s time the land of Canaan was in 
the thick of regional military conflict for hegemony 
between two blocs of alliances. Abram’s nephew Lot 
in Sodom had been taken captive, when the Sodom 
alliance was crushed by the Kedorlaomer alliance. 
Abram responded to this situation by raising special 
troops, counterattacked the conquerors through a 
night raid, successfully defeating them, and rescued 
Lot and other captives of the Sodom alliance.

As a neophyte to war, experiencing a bloody battle 
threw Abram into an emotional rollercoaster. War 
experience “can be insanely exciting. At the same 
time, it inflicts both physical and emotional injuries. 
Yet the people who have been through it miss it 
terribly.”4 When solders come home from battlefields, 
they do not know what to do with their normal life. 
Likewise, Abram’s brief experience of brutal battle 
with vicious carnage brought his emotions down 
low; he was traumatized, dispirited, and depressed. 
The normal life became too quiet, too serene, and 
too mundane. 

4 The emotion of war (pbs.org.; Combat: the emotions 
o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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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ake matters worse, as the aftermath of this 
battle Abram had made many enemies in the region, 
the very place God had promised to give him. His 
life in Canaan wouldn’t be the same as it had been. 
Inadvertently caught up with the regional politics, 
he now had to watch his back. He performed his 
kinsman redeemer duty by rescuing Lot, his nephew, 
and restored his familiar dignity,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time, but in the process, he gained 
nothing. Even Lot did not stay with him.

Nevertheless, the action taken by Abraham merely 
out of his personal responsibility for his nephew 
reshaped the political landscape of the land, bringing 
down the mighty king and bringing more freedom to 
the region. His little act caused much greater than 
he had ever imagined. Sometimes the act of God’s 
servant affects the world surrounding him/her.

2. Abram began to think about the seed of the 
people for his nation.
When Abram heard God’s voice, he inquired of his 
son whom God had promised. After all, it was already 
more than a decade that God first promised to 
give him his descendants. Visiting the disconsolate 
Abram, the Lord promised to give him offspring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15:5). What a non-
sensical response! What he needed was a son, a 
concrete answer, but God did not give it to him, but 
he gave him a grandiose vision of the future that did 
not seem realistic at all. Was God making fun of him?

3. God gave Abram his vision as the answer to his 
problem.
Here we see how God helps human beings often. He 
would not solve our immediate problems, but he 
would fill our inner souls with his vision. Strange it 
may be, God’s vision revives human hearts. I believe 
that our hearts are made for romantic love, of course, 
but more than that they are made to contain God’s 
vision. Concerns about present crushes our hearts, 
but God’s vision makes our hearts alive! 

4. Abram believed.
Faith as righteousness
Like a good sheep receptive to the voice of its 
shepherd, God’s voice immediately revived Abram. 
Shaking off his downcast mood, Abram again trusted 
the Lord and what he had promised. The Lord was 

pleased with Abram’s attitude of trust. By trusting 
the Lord amid a situation impossible to do so, Abram 
achieved what the Lord coveted most from human 
beings. And the Lord was happy and accepted 
Abram with delight. Genesis described God’s delight 
in Abram in this manner, i.e., the Lord “credited it to 
him as his righteousness” (15:6).

Righteousness through faith and through moral life
“Righteousness” here simply refers to the state 
of being right, the condition in which the Holy 
God could without any misgivings accept Abram. 
This way of being right with God was the original 
suggestion of God to Abram and his descendants. 
However, when his descendants did not trust and 
obey as their ancestor Abram had done, God gave 
them an alternative way for them to be right with 
God through keeping his laws as told in Ex 19-20. 
However, becoming right with God through laws was 
not an easy thing at all. First of all, the Israelites had 
to break through the unbreakable barrier between 
God’s holiness and their sinfulness. Their failure 
resulted in God’s punishment and their history is 
replete with stories of God’s judgment and their 
sufferings. On the other hand, the way of faith as 
with Abram so readily takes those who believe to 
God’s presence. In this sense, the NT is return to the 
very original relationship of faith between God and 
Abram.

B. Making Covenant with Sacrifices for the Children 
and the Land
1. What about my land?
When the Lord told him that he had brought Abram 
out of Ur of the Chaldeans to take possession of 
the land of Canaan, Abram took this opportunity 
to find out what the Lord’s plan was about the land, 

“O Sovereign Lord, how can I know that I will gain 
possession of it?” (15:7). Abram began to think about 
a nation God promised in a concrete sense, but he 
had nothing to build a nation with. After all, a nation 
not only would need people but also land.

2. God’s Demand for Sacrifices 
Then the Lord ordered Abram to bring some animals, 
cut them in halves, except for birds, and arrange them 
in two rows (15:10). This was customary covenant 
making preparation in the Ancient Near Ea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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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5 Covenant making was a serious matter, the 
matter of life and death. God’s covenant-making 
with Abram inevitably involved in death, foreseeing 
the eventual death of his Son.

3. Prophecy of the Epic History of Israel in deep 
darkness
In the dark evening, the Lord put Abram to deep 
sleep. In thick darkness, the Lord foretold him in his 
dream about the 400-year epic history of his offspring 
(15:13), how they would be forged in a foreign nation 
as a great nation (13-14, 16a) and why it would 
take such a long time (15:16b). God works through 
history and often the will of God is accomplished 
through the crucible of dark history, such as slavery 
in Egypt. When Israel went into Babylonian exile, 
they considered their situation in terms of the great 
exodus. Thus, they found hope despite their current 
darkness. Psalmist found amazing truth that God 
found in the darkness was the God of Israel. As for 
us, the God found on the cross is our God and he 
is the sovereign ruler of all human history. God’s 
children must think in terms of history rather than 
personal life.

4. The Lord Alone Passed between the Animals
During the dark night, a smoking firepot with a 
blazing torch, the epiphany of the Lord, passed 
between the sacrifices. On that moment, the Lord 
made a covenant with Abram (15:18a) and specified 
the territory Abram’s offspring would take possession 
of (15:18-21).6 It was a solemn rite, which implied 
that the Lord was serious, deadly serious about his 
promise and plan.

The covenant makers had to walk between the 
prepared sacrifices to make the covenant valid. 
Without anyone passing between them, it was not 
a covenant. By passing between the cut animals, the 
partakers of the covenant were in effect saying, “If I

5 “The main ritual of the two-party covenant began with 
cutting the sacrificial animal in half, after which the 
two participants would walk together between the 
parts. The divided animal portrayed the potential fate 
of one who broke the covenant stipulations” (Nelson’s 
NKJV Study Bible, Jer 34:18, 19 note, p. 1289)

6 Most scholars identify this territory with that of king 
David (cf. 2 Chr 9:26; 2 Sam 8:3).

violate the terms of this covenant, may the fate that 
befell these animals also be upon me” (Jer 34:18-
19). However, in his covenant with Abram, the Lord 
alone passed between the animals, while Abram was 
soundly asleep. What did this mean? Two things can 
be thought of here about this covenant rite. 

The Lord Represented Both Himself and Abram to 
Make the Covenant Valid
For a covenant to be valid, two participants were 
needed. At this covenant ceremony, two parties were 
present, the Lord and Abram. Abram was ready to 
join this covenant rite, but the Lord put him to deep 
sleep and passed through the cut animals alone. 
Abram was part of the covenant, but by passing 
between the animals the Lord took the responsibility 
that was to be shared by both participants solely 
upon his shoulders, even if it meant his death. In this 
covenant, the Lord represented both himself and 
Abram to make the covenant valid and effective. 

Ultimate Responsibility of Keeping the Covenant  
on God
Accordingly, the Lord squarely assumed the 
responsibility of keeping the covenant. The Lord 
was saying in effect that should the covenant 
breakdown, whether by his failure or Abram’s failure, 
he would be the one to suffer the fate of these 
animals. This covenant bore the hint of the divine 
suffering and bloodshed. That mystery is answered 
by the story of Jesus’ death on the cross. 

  This covenant was on the one hand “their” covenant 
between the Lord and Abram; and on the other hand, 
it was the Lord’s covenant because the responsibility 
of keeping it fell solely upon the Lord. Yes, Abram 
joined the covenant by preparing the sacrifices, 
but ultimately it fell on the Lord’s hand to keep the 
covenant and see to it that it would be fulfilled to 
its fruition. What Abram could do was to accept the 
Lord’s promise through the covenant and believe the 
trustworthiness and validity of the covenant. Thus, 
faith became a prominent factor in his life. 

II. GOD’S COVENANT WITH ABRAHAM IN CHAPTER 17
Abram had Ishmael through Hagar and the boy 
became 13 years old. While he was growing up as 
Abram dotted him, there is no record that the Lord 
had appeared to Abram. It seems that the Lord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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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sometime to Abram alone to enjoy Ishmael. At 
the time Abram was 99 years old and Sarai was 89.

A. Lord’s Appearance to Abram at the Age of 99 
(17:1)
1. God Almighty (El Shaddai)
When the Lord appeared to Abram, this time he 
introduced himself not as the Lord but as God 
Almighty (El Shaddai). Here God and the Lord became 
the same deity. The Lord was identified earlier as 
God Most High and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nd 
now as God Almighty. It simply means, the Lord was 
the supreme God, the God of gods.

B. “My” Covenant (17:2)
1. My Covenant
Having chastised Abram for losing his way with him, 
the Lord said, “I will confirm my covenant between 
me and you and will greatly increase your number” 
(17:2). Here the Lord did not say, “I will confirm “our” 
covenant we made earlier, but he referred to the 
covenant between them as “my” covenant. 

As seen in chapter 15, the covenant was fundamentally 
the Lord’s (or God’s), which he had initiated, established, 
and took the responsibility for keeping it by passing 
between the animals. God wanted to confirm his 
covenant he had made with Abram. The word “confirm” 
means to remove doubt from Abram whose heart 
had gone astray from being loyal to God’s covenant 
to fatherly attachment to Ishmael, and to furnish new 
assurance of the validity of God’s covenant. 

2. Confirming the Earlier Promise in 12:2-3
The purpose of confirming God’s covenant was to 
greatly increase the number of his offspring (17:2b), 
the reaffirmation of his promise in 12:2-3 in a nutshell. 
God would confirm his, not their, covenant by going 
through another covenant-making rite. How did God 
confirm his covenant this time? 

C. Covenant-Making Rite: Circumcision
Through the process of confirming his covenant with 
Abram, God reassured the validity and credibility of 
his covenant and further expounded it more in detail. 
In so doing, God identified five major participants—
God himself, Abram, Sarai, Ishmael, and Isaac. 
Nevertheless, they were less of the covenant partners 
than beneficiaries of God’s covenant. 

1. “As for Me (God)”
God said to Abram, “As for me, this is my covenant 
with you: You will be the father of many nations” (17:4). 
The phrase “as for me” refers to God’s responsibility, 
what he was to do, for his covenant with Abram to 
complete what it was intended to accomplish. In 
his covenant God was proposing to do six things for 
Abram and his descendants.

Abram Would be the Father of Many Nations
The first component of God’s responsibility in his 
covenant was to make Abram the father of many 
nations (17:4). Abram would be a father of numerous 
children (15:5; 13:13:16), but he would be more; he 
would be the father of many (hămōn) nations, literally 
the father of “the tumultuous crowd of nations.” 
Here the word “nations (gōyîm)” refers to foreign 
or Gentile nations. Abram would have his own 
numerous physical children through the son God 
had promised, Isacc (15:4, 5). At the same time, God 
envisioned Abram to have many gōyîm, the Gentile 
nations, coming from him and calling him father.7 
Many nations would look at him as their origin, their 
revered ancestor. (Ishmael + believers)

From an Exalted Father to the Father of Many Nations
Abram became literally Abram, “exalted father,” with 
Ishmael. For a long time despite his name, Abram 
was not so exalted, because though he was a father, 
he had no son. How can a childless father be exalted? 
Finally, however, he had a son and God did not seem 
to mind him for 13 long years. Abram assumed that 
God had approved Ishmael as his legitimate heir and 
enjoyed him dearly. Though as a father he became 
honorable with a possible heir, he overlooked 

7 Among Noah’s sons, Abram was of the Semite. The 
Semites included Isaac, Ishmael, and other sons 
of Abram through Keturah. It is not difficult for the 
Semites to be included in the list of Abram’s children. 
Then who would constitute the “nations”? the people 
from the other sons of Noah, the Hamites and the 
Japhetites, and others would constitute the gōyîm (the 
non-Hebrew nations). If Abram became the father of 
many nations, these nations somehow would have 
to be the children of Abraham. Paul finds it that they 
would be Abram’s children through faith, not through 
genealogical line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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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hing far more important God’s promise to him. 
Not to him, Ishmael was enough! 

But God disapproved Abram’s becoming only 
Ishmael’s daddy. He was to be blessing, through 
whom all people on earth would be blessed. So, God 
changed his name to Abraham, the father of many 
nations. The Hebrew tense of the present perfect, “I 
have made,” means that something was done, and 
its impact has begun and will continue.8 Abraham, 
to God’s eyes, was already the father of many 
nations and would remain as such. It was Abraham’s 

“coronation” as the father of many nations and even 
kings. Instead of waiting for him to grow to be the 
Father of many nations, God appointed him as such 
and demand him to grow to the position. Abraham 
was to measure everything in such a way to live up 
to that name. Coronation of a young prince as king 
would come first before he proved to be qualified. 
Once coronated, he would have to grow to be worthy 
of the throne. To do so, he would have to think, hope, 
and act as king, by which he could be shaped as king 
step by step. Likewise, was Abraham’s coronation as 
the Father of many nations. 

In Christ believers have been saved and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This happened when we first 
believed in Jesus and now must live to be worthy of 
such glorious status as God’s children.

Making Abraham fruitful
God promised to make Abraham fruitful, which 
would be demonstrated by many kings and nations 
that would call him their father (6). Here again, God’s 
vision included the crowd of the Gentile peoples and 
nations. How the Gentile kings and nations would 
become Abraham’s offspring were answered later 
through the New Testament authors—through faith 
(Rom 4:9-25, et al).

God’s Covenant an Everlasting Covenant
Concept of the Word “Everlasting”
Through this covenant-making rite, God added one 
more element that had not been revealed earlier. 
God’s covenant was meant to be an “everlasting”  
 
8 The same concept is found with Greek. Jesus has risen! 

It means he rose and with his resurrection he lives and 
rules as the Risen Savior.

covenant between God and Abraham and his 
descendants after him for the generations to come 
(17:7). The word “everlasting (‘ōlāmîm),” as a plural 
form of ‘ōlām, implies many ages or durations, which 
signifies “forever” or “enduring.”9 This word is mainly 
used in the Pentateuch to describe the modern 
sense of “eternal.” 

Everlasting Covenant
An everlasting covenant was a covenant that would 
endure generation after generation. From within the 
context of chapter 17, “everlasting” can be interpreted 
by “for generations to come.” God’s covenant was to 
be made with each historical generation. It would 
not become invalid or reneged at some point of time. 
God’s covenant was not a time-bound, temporary 
thing. Philosophically God’s covenant should and 
would be an eternal covenant since he was an infinite 
and eternal being. Being eternal, his covenant could 
be the unshakable foundation of God’s history with 
human beings.

God’s Covenant the Central Role in History
God’s covenant with Abraham would not end with 
the latter’s death, but it would continue with his 
descendants after him, generation after generation. 
God’s covenant would play the central role in the 
history of each generation of Abraham’s descendants, 
determining the fortune and misfortune of their 
nation depending on their attitude toward God’s 
covenant. Their faithful observance of God’s covenant 
would mean blessing upon their nation. If they 
should go astray from the terms of God’s covenant, 
they would be chastised, disciplined, and punished 
to turn back to God and be faithful to his covenant 
(cf. Dt 29, 30). During their inevitable historical ups 
and downs, this covenant would be their guide and  
 

9 Another word for enduring, everlasting or perpetuity 

is חצנל (lntsch) (2 Sam 2:20; Isa 13:20, 28:28; Jer 3:5; 
Lam 3:18, 34; Ps. 9:7; etc.) This word is largely used 
in the later literature, such as Psalms, Prophets, and 
Historical works. Some have tried to split hair between 
everlasting and eternal. In most cases, they impose 
modern concept of “eternal” upon the ancient concept 
of eternal which was understood as the repetition of 
certain duration, such as generation after generation 
or for generations to com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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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con. The account of Israel’s history from Samuel 
to Kings were written based on this principle of how  
they behaved toward God’s covenant.10 

To be Your God and the God of Your Descendants
What did God try to accomplish through his covenant? 
This question is about the gist of God’s covenant. 
What God desired to accomplish with Abraham and 
his descendants after him through his covenant was 
that he would be their God and they would be his 
people, thus “To be your God and the God of your 
descendants!” 

This statement conveys the essence of God’s 
covenant—God’s longing. He longed to have people 
whom he could call “his people” who would be 
completely his and his alone. He longed to have his 
people through whom he could carry out his vision 
for the redemption of the world—the people who 
trusted him and whom he could trust. Though he 
was God Most High,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nd God Almighty, from among all peoples and 
nations the Lord yearned to be the God of Abraham 
and his descendants after him. His longing would 
come true through Abraham in chapter 22. 

At the same time, God desired to have a people 
whom he could call his, whom he could be consumed 
with love for and devotion to, and through whom he 
could carry out his cosmic plan of redemption of all 
his creation. Abraham was chosen to be the channel 
through which God’s people would be born. What 
privilege Abraham and his descendants received 
from God! 

Simultaneously, they had their set responsibility of 
a certain kind of life as God’s people. It was to keep 
the way of the Lord by doing what was right and just 
(18:19), through which they could honor, glorify, and 
reveal him as the Supreme God. Through their love 
for God and a living worthy of being his people, they 
would be established as a great nation (12:2; Dt 4:6). 
This nation would be the seed of the Kingdom of God. 

10 In biblical scholarly world, these books are called 
Deuteronomistic History, because their accounts 
recorded based on their faithfulness to the covenant 
of God, the theme powerfully laid out in the book of 
Deuteronomy.

Through this nation, God would fulfill his vision of 
redeeming all peoples and nations. Then the whole 
world would come to know that the Lord, the God of 
Abraham and his descendants after him, was without 
doubt the one true God (cf. Rev 7:9-10).

The Land of Canaan as an Everlasting Possession
God then promised to give Abraham and his 
descendants after him the land of Canaan as an 
everlasting possession (17:8). Abraham was an alien 
there, but it would be the perpetual residence for his 
descendants. Just as God’s covenant was everlasting, 
so was the land, as part of God’s everlasting 
covenant. This land was to be the stage, on which 
God’s history with the world through them would 
play out generation after generation. 

The hidden principle by which God would determine 
when the descendants of Abraham would take 
possession of this land was explained by the example 
of the Amorite the current occupants of the land. God 
had allowed them to live in the land, but they did not 
behave as proper tenants by keeping the way of the 
Lord, making the land as righteous and just. So, God 
was planning to evict them when their sinfulness 
would reach its full measure, approximately 400 
years later (15:16b). 

Similarly, the descendants of Abraham at times 
would be dispersed due to their sin but their history 
with the land would not end. God’s everlasting 
covenant with them for the land would persist. Thus, 
the land of Canaan would be deeply, intricately, and 
perpetually involved in the history of the children of 
Abraham, so the Biblical Land.

God’s epic redemptive history would continually take 
place centered around this land. It cannot happen 
apart from this land.

2. As for You (Abraham) (17:9-14)
Keeping God’s covenant
The second participant in God’s covenant was 
Abraham: “As for you, you must keep my covenant, 
you and your descendants after you for the 
generations to come” (17:9). Again, it was God’s 
covenant, not “our” covenant, the covenant which 
was further elaborated in 17:3-8. The part Ab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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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to play in this covenant was keeping it, “You 
must keep my covenant.” 

After stipulating that he must keep God’s covenant, 
God returned to illuminate the content of his 
covenant for Abraham to keep. The words in verse 
10a are repetition of the words in verse 9 in a different 
word order. In verse 9, the emphasis falls on the idea 
of “keeping” God’s covenant, while in verse 10a the 
emphasis is given to “the content” of God’s covenant. 

Circumcision as God’s Covenant for Abraham and 
All Males in His Household
The content of God’s covenant that Abraham should 
keep was this: “Every male among you shall be 
circumcised” (17:10b). The detail of the circumcision 
covenant was as follows: first, Abraham was to 
undergo circumcision. Second, every male in his 
household was to be circumcised as well (10b; 11a). 
Afterward every male of Abraham’s household should 
be circumcised as a custom for the generations to 
come. Those who were born of his household were 
to undergo the rite on the eighth day of their birth. 
Even for those who were bought with his money, 
most likely aliens, there was no exception (12b). 

“Whether born in your household or bought with 
your money, they must be circumcised” (13a).

Was Circumcision of Abraham’s Household Unique?
At the time of Abraham, circumcision as a surgical 
procedure whether it was done out of hygienic, 
religious, or customary reason was not a unique 
act he initiated or alone performed. Already it had 
been practiced among the Egyptians and some other 
peoples in the Near Eastern world. 

What then was so special about Abraham and his 
household undergoing the rite of circumcision? 
Though God did not originate this practice, he used 
what had long been practiced among surrounding 
peoples and redefined it, giving it a deeper meaning, 
purpose, and value and making it play an important 
role in his covenant. 

The circumcision ritual of Abraham and all his 
descendants became important because when 
God attached it to his covenant, in which the Lord 
would be their God and they would be God’s people, 
the value of circumcision was enhanced. Being 

built upon deeper content and purpose of God’s 
covenant availed the circumcision of its meaning and 
importance.  

Therefore, with those who were keenly aware of 
the meaning of God’s covenant with Abraham, i.e., 

“being God’s people and Abraham’s Lord being 
their God,” circumcision was built upon such rich 
substance. So, whereas God’s covenant stood alone 
without circumcision as in chapter 15, circumcision 
in chapter 17 could not stand alone apart from God’s 
covenant in 17:4-8. Circumcision was useful only 
when it pointed to this great covenant between the 
Lord and Abraham, thus a sign (17:11). Immersed 
deeply in the covenant, the circumcision could be 
representing the covenant (17:10).

On the other hand, as for those who did not have 
the awareness of the blessedness of God’s covenant 
with Abraham, circumcision was a mere physical act 
a mere surgical removal of foreskin and they would 
be no different from the surrounding godless people. 
The issue about the validity of circumcision regarding 
the covenant was taken up later in the NT. The sign is 
valid only when it can point to the rich content of the 
covenant and with faith. A sign that says “Richmond” 
when there is no city of Richmond?

Beneficiaries of God’s covenant with Abraham
The object of this circumcision covenant was every 
male in Abraham’s household—those born of it, 
and those bought with his money. As long as they 
belonged to Abraham and his household, they were 
to be circumcised and included in the covenant as 
the recipients of God’s blessings. Such inclusion 
of outsiders portended the future picture of the 
covenant, in which all peoples on earth would 
be blessed. On that day at least 318 men born 
of Abraham’s household, all non-Hebrew, were 
circumcised along with Abraham. 

An Everlasting Covenant in Your Flesh
This practice of circumcision should also be an 
everlasting one, to be exercised generation after 
generation. At times, circumcision became a great 
rallying point for and evidence of their faith in God’s 
covenant. At other times, it was the root of pride 
and arrogance, leading Abraham’s children away 
from the true meaning of the covenant. Du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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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of Jesus, the issue continued to be the bone 
of contention between Jesus and Jewish religious 
authorities. Paul emphasized the supremacy of 
the content of God’s covenant over its sign, i.e., 
circumcision. 

Every male in Abraham’s household knew the 
covenant and knew why they were to be circumcised. 
They revered the God of Abraham and saw the 
evidence of his presence in Abraham’s life. Therefore, 
those who were not circumcised among these 
covenant-believing people did not belong to them. 
Thus, God demanded that they be cut off from the 
people of God,11 because they had nothing to do 
with them (14).

3. As for Sarai Your Wife (17:15-16)
The third beneficiary of God’s covenant was Sarai. 
Her participation in God’s covenant was to change 
her name from Sarai to Sarah, which meant princess 
(In Arabic, joy and delight). She would bear a son, 
through whom all nations were going to be blessed. 
As the wife of Abraham, the father of many nations, 
she would be the mother of all nations and kings of 
peoples would come from her.

4. Covenant with Isaac (17:19, 21)
When Abraham hoped that God would accept his 
son Ishmael, God rejected the idea, saying, “Yes, but 
your wife Sarah will bear you a son, and you will call 
him Isaac.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him as 
an everlasting covenant for his descendants after 
him” (17:19, 21). God made it clear that his covenant 
would be established through Isaac the promised 
son; and he would inherit the legacy of Abraham 
as a blessing to all peoples. His descendants would 
continue to carry out God’s covenant blessing 
throughout generations (17:19).

5. As for Ishmael (17:20)
The last one mentioned in this covenant narrative was 
Ishmael. As a participant of God’s covenant, through 
circumcision, he too would be blessed by God. God 
would make him fruitful and greatly increase his 
numbers. He would be the father of the twelve rulers 
and would be a great nation (17:20). However, God’s  
 
11 Cutting off could mean death as punishment or cutting 

off from one’s community depending on the context.

covenant of becoming a blessing to all peoples on 
earth would be through Isaac. Ishmael would have 
God’s blessing for himself and his descendants. 
However, he was not chosen to be a blessing to all 
peoples and nations. Through Isaac the Messiah the 
source of blessings to all would come, fulfilling God’s 
covenant to Abraham.

III. GOD’S OATH TO ABRAHAM IN CHAPTER 22
Abraham’s account builds up toward the climax 
with the so-called Aqedah (“binding”)12, Abraham’s 
offering of Isaac as a burnt offering to the Lord in 
Genesis chapter 22. Therefore, in this captivating 
story all the important ideas set out to be explored 
at Genesis 12:2-3 come to their resolutions. 

A. The Meaning of Being God’s People 
1. Abraham’s Long Stay in Gerar
After the birth of Isaac, Abraham stayed in Gerar 
for a long time with Abimelech’s permission (21:22-
34). He had time to both enjoy and raise Isaac. The 
stay was such a time of peace that he planted a 
slow-growing tamarisk tree and called the Lord the 
Eternal God (33).

2. Abraham Tried to Offer Isaac as a Burnt Offering
Then out of the blue the Lord called Abraham and 
told him to sacrifice Isaac his son, his only son, 
whom he loved as a burnt offering (22:2). Abraham 
had to take three days of torturous journey to get to 
the designated spot for the burnt offering. Abraham 
prepared the wood, bound his son, and was ready 
to kill him to burn him to ashes. The Lord hastily 
stopped him from doing so and told him, “Don’t 
do anything to him.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because you have not withheld from me your son, 
your only son (22:12b). What did the Lord mean by 
these words? 

Fear of God as the Substance of Becoming God’s 
People
Through this test God wanted to see how deeply 
Abraham feared him. Abraham’s fear of God was 
measured by whether he could freely give God 
what was the most precious and important to him. 
Abraham showed that he feared God enough to give 
up anything to the Lord, including his son. Why did 

12 Aqedat Yitzhaq (binding of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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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want to see whether he feared him? Why was 
fear of (reverence to) God important to him? 

When God made a covenant with Abraham, what 
he meant by it was this: that he would become their 
God and they would be his people. However, the 
story of Abraham did not answer what it was like for 
Abraham and his descendants after him to “be God’s 
people.” Did it mean just being circumcised? Or just 
being Abraham’s physical children? 

The concept of the fear of God answers this question. 
Becoming God’s people meant having this deep 
fear of (or reverence to) God. Without this deep 
inner relationship with God, i.e., the reverence to 
God, the covenant let alone circumcision would 
be meaningless. Abraham revered God enough to 
believe his promise and left his people and country; 
he revered him enough to trust that he would 
make him a great nation; he revered God enough 
to undergo circumcision; he revered him enough 
to sacrifice his one and only son as a burnt offering. 
Though he ended up not having to sacrifice Isaac 
after all, his heart deeply immersed in fear of God 
offered the true burnt offering God wanted. Thus, 
God recognized his fear. Abraham was a perfect 
example of what the people of God would look like.

The Origin of Vicarious Sacrificial System
In the place of Isaac, the Lord provided a ram and 
Abraham offered it as a burnt offering. In Abraham’s 
day, it was customary to offer certain rite when the 
ancient people killed animals for communal eating, 
or food for their gods. However, while employing 
this widespread practice, God essentially changed 
its nature and gave the vicarious sacrificial system to 
Abraham and his descendants—“instead of his son” 
(22:13). 

Throughout history this sacrificial system functioned 
as the main religious ceremony before God. 
Nevertheless, the sacrifice was “instead of his son”, 
thus vicarious by nature and looking forward the 
coming of the real sacrifice. The Lord presented 
himself here again as the God of redemption.

B. I Swear by Myself (22:16)
When Abraham offered the ram, God responded, “I 
swear by myself that because you have done this and 

have not withheld your son, your only son…” (22:16). 
Having witnessed that Abraham did not withhold 
his son, his only son, from him, the Lord knew that 
Abraham finally reached the precise spiritual height, 
complete devotion, which he had longed to see from 
this man. Through Aqedah Abraham exhibited what it 
meant to be “God’s people.” When Abraham proved 
to be “God’s people,” God’s covenant of Abraham’s 

“being God’s people” was fulfilled; and in Abraham his 
descendants were represented as God’s people, his 
chosen people. 

Seeing his covenant with Abraham fulfilled, the Lord 
sealed the covenant as his unchangeable certainty. 
So, he made his covenant into an oath, which could 
never be revoked or rescinded by anyone, including 
him. His covenant would never be withdrawn 
from Abraham and his descendants, even when 
they failed in keeping his covenant, because God 
swore by himself to keep his covenant. No one was 
responsible for keeping the covenant but God alone. 

C. The Content of God’s Oath; God’s Promise to 
Abram
1. God’s Oath, Finalization of God’s Covenant
By making an oath to himself, God proclaimed what 
he was surely going to do: “I will ‘surely’ bless you 
and make your descendants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and as the sand on the seashore. 
Your descendants will take possession of the cities, 
and through your offspring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because you have obeyed me” (22:17-18). 
The contents of God’s oath were the same as that of 
his promise and covenant. Though minor variations 
are noted, overall God’s oath was repetition of his 
prior promise and covenant. God’s oath was the 
finalization of God’s covenant.

What the Lord had promised to Abram when he 
called him became an unchangeable vow. It is as if 
the covenant were written on the stone. God’s oath 
would mean unshakable assurance about his great 
redemptive work. Therefore, Abraham knew that 
what the Lord had promised would be surely fulfilled 
without fail. Jesus understood Abraham’s confidence 
in God’s promise about the glorious fulfillment of 
his redemptive work through God’s messiah and 
said, “Your father Abraham rejoiced at the thought of 
seeing may day; he saw it and was glad” (John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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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Chapters Chapter 22

I will bless you (12:2b) Blessing I will surely bless you and your 
descendants (22:17a).

I will make your offspring like the dust of the 
earth (13:16a); Look up at the heavens and count 
the star (15:5).

Number of 
descendants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and as the sand on the 
seashore (22:17b).

…who brought you out of Ur of the Chaldeans to 
give you this land to take possession of it (15:7).

I will give as an everlasting possession (17:8a).

Taking possession 
of the cities

Your descendants will take 
possession of the cities (22:17c).

And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12:3b);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18:18b).

Nations blessed 
through Abraham

Through your offspring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22:18ab).

2. Abraham’s Obedience (22:18b)
There is an incredible sentence at the end of God’s 
oath, “because you have obeyed me.” Until this 
point, no mention was made that God would bless 
Abraham, his descendants, and all nations because 
of something Abraham did. It was all about God’s 
covenant. Nevertheless, here at the end of the great 
conclusion of the theme of the covenant, God said 
that his promise would be his oath, “because of 
Abraham’s obedience.” 

His obedience here undoubtedly referred to his 
offering of Isaac as a burnt offering. Through his 
action, Abraham proved that his heart was absolutely 
and completely obedient to God, the obedience 
that revealed that Abraham revered the Lord to the 
point that he would not withhold anything from him. 
That was the nature of obedience. What God longs 
from us is our entire being, our soul. That was the 
character of the one who became “God’s people” 
through the covenant. “Lord, make me a captive that 
I may be free…”

3. God’s Devotion to Abraham Remaining
Abraham feared God so profoundly that he did not 
withhold anything, not even his one and only son, 
from God. Thus, Abraham proved to be “God’s people” 
through his offering of Isaac. Nevertheless, the 
Lord’s “being their God” had not yet demonstrated. 
To be sure, the Lord had blessed Abraham with 
wealth, comforted him, rescued him from troubles, 
reminded him of his promise, made him look great 
before the people of Canaan, and gave him the 
promised son. 

God’s proving himself as truly the God of Abraham 
and his descendants remained yet to be seen. Of 
course, God would prove that he was indeed their 
God by showing them far greater devotion to them. 
As Abraham tried to sacrifice his one and only 
son but he did not have to, but God sacrificed his 
one and only Son on the cross, thus proving his 
uncompromising dedication and devotion to those 
who have Abraham’s faith. He was faithful all the way 
as he promised to Abraham, and he was the God of 
Abraham and his descendants. And he is our God, 
and we are his people! All the glory to God Alm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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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ILL MAKE YOUR 
OFFSPRING LIKE THE 
DUST OF THE EARTH
GENESIS 13: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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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The LORD said to Abram, “Know for certain 
that your offspring will be sojourners in a land 
that is not theirs and will be servants there, and 
they will be afflicted for four hundred years. But I 
will bring judgment on the nation that they serve, 
and afterward they shall come out with great 
possessions.” (Genesis 15:13,14; ESV) 

People, territory and sovereignty: these three 
components are essential elements in constituting a 
nation. The sociology classes in my school education 
had a regular curriculum with the contents. 
People, territory, and history: these elements are 
fundamental building blocks for a nation. Missionary 
Peter Chang reconstituted the essential elements of 
a nation and of an organization in his special lecture 
at this General Assembly. In the lecture, history has 
replaced sovereignty as an essential element for a 
nation.  Here, history does not simply represent 
recorded events, but a series of living stories which 
conveys the power to unite the people of that 
country with a commonality of emotions in a cry 
or a laughter. Shared stories in history hold such a 
gluing effect on the people that they be united as a 
congruent community. The binding strength of such 
unity is the driving force that builds up and sustains 
the country.

God gave Abraham a promise that He would make 
him into a great nation with a numerous people and 
a land. He also promised for a history that would 
unite the people and the land as one. This was 
God’s promise to Abraham. Abraham's descendants 
would be strangers in Egypt and be afflicted for four 
hundred years. But God would come to them and 
judge Egypt with ten plagues, and eventually bring 
them out of Egypt with great wealth and guide them 
to cross the Red Sea. Jehovah God would be with 
them in the wilderness for forty years and finally 
lead them to be in charge of the land of Canaan. 
Through the work that God promised and fulfilled 
as promised, the nation of Israel was born. We 
have witnessed God’s promise in action through 
history. Nearly two millenia, about 1900 years to be 
more precise, have passed since the obliteration of 
the country on the earth by a Roman legion led by 
General Titus. However God’s promise was in effect 
and the country was reestablished in 1948. The 

stories and the history bind the people of Israel to 
forma and sustain a nation. 

God has also given Korea its own stories and history 
over the past century that Koreans commemorate. 
The modern history of the peninsula in the Far East 
is marked with a sequence of pains, agonies, and 
a national outcry to the LORD to overcome the 
challenges: thirty five years of affliction under the 
ruling of Japan and the ensuing joy of independence, 
the pain and victory of the Korean War, and the 
economic growth that has rendered freedom from 
poverty. God-given history has cultivated the unique 
spiri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spirit 
has become the driving force in overcoming many 
obstacles on the road to achieve the Magic of the 
Han River.

We give praises to God for giving CMI precious stories 
and an unique history. In the 1970's and 1980's, the 
LORD God sowed the Word of God as a seed of hope 
and gave it as a gift to poor students in Korea who 
had nothing to boast about. A God-given vision was 
ablaze in our hearts that we have dedicated ourselves 
under the flag of world missions. Although we had 
nothing but the hearts to dedicate to the calling, we 
did not feel that we were lacking in anything. The 
vision-driven community with the ablazing hearts 
from the Holy Spirit has pioneered an unchartered 
territory of the world missions in Korean church 
history. The spirit enabled us to nurture disciples of 
Jesus in the world with the Word of God and allowed 
us to witness that dream come true. But after the 
1990's this fire has started to dwindle. These are 
the factors to extinguish the fire: manipulation 
by man, not b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lack of 
brotherly love, and so on. God planted the seeds 
of reform in the hearts of pastors and missionaries 
and initiated the movement to launch CMI in March 
of 2003, with the purpose of brotherly love and 
freedom from human manipulation. However, in the 
process of reform, many brothers suffered a pain in 
disarray and left the community. It has taken time 
to get over that pain . Still, many brothers are not 
fully recovered from the pain inflicted twenty years 
ago when the reformation movement was initiated. 
However, God declares that the twenty years of pain 
and stagnation before and after the reforma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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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a part of the history He has allowed us to have. 
The spirit of community is built stronger when we 
share not only joyful events but also all sorts of 
pains. God has strengthened the CMI community 
through this sequence of pains and tears. Now, it 
is our prayer that by faith all co-workers be able to 
accept the work God has given to us and proceed as 
a history-maker to make a new work of God. Amen!

God led us to create GCMI, a member of CMI, in 
Sydney, Australia in 2020 to refresh CMI. As a sprout 
overcomes winter and breaks through the frozen 
ground, He energized GMCI to go over the barriers of 
the pain and suffering in the process of the separation, 
and to sprout a bud. In 2021, God allowed us to set up 
six committees under GCMI (World Mission Support, 
Media, Education, Young Leaders, Medical Support, 
Research and History) to support missionaries and 
churches scattered around the world. Through this 
process, I saw the flower of hope bloom. I have seen 
the fruits of love bear fruit. He has given us the grace 
to serve in the freedom God neither by coercing nor 
by human manipulation. Amen!

Thanks be to the LORD for allowing one hundred 
and sixty people overall to attend the 1st and the 
2nd online meeting of the GCMI General Assembly 
on February 12, 2022 and for reminding us of the 
covenant that God has granted to CMI. We are grateful 
to hear the news of Campus Ministry in Korea, CMI 
of Oceania, of India, of Bangladesh and of Myanmar. 
We rejoice in the LORD for the reports from Europe, 
Germany, North and South America, and Dominican 
Republic (the Ezra School ministry). On February 19th, 
eighty four people (twenty four by proxy) attended 
the third meeting of the 2022 General Assembly.  
The six committees of GCMI reported their activities 
and plans. It is my confession that all of these 
activities were miraculous works that God made 
through a voluntary heart in us and accomplished 
as the ministry of the Five-Loabes of Bread-and-
Two-Fish. Also, we give thanks for establishing the 
seconnd presidential team (President: Mark Hong, 
General Secretary: Abraham Lee, Vice General 
Secretary: Prakash Singh, Treasurer: Zacharia Han, 
Auditor: Georg Park) through the General Assembly. 
I pray that God may allow us to make a new history 
through the second presidential team.

The God we believe in allows us to have a story-
telling history, which appears to be dead but is 
alive, seems to be painful but makes refreshing, and 
looks dark but shines brighter than the sun. God 
started a living and beautiful history through the 
senior pastors and senior missionaries among us. I 
am too small in knowledge and capacity to contain 
a large history in GCMI. Now, I pray that the LORD 
God allow me to have the heart to understand and 
digest the tears and the zeal of my seniors, so that I 
may participate as an heir of the history. Praises be 
to God for calling us, including me, as a worker to 
participate in God's redemptive history. Amen!

GCMI 2022년 총회보고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
이아브라함 (체코 프라하)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3, 14절

어릴적 학교에서 나라를 세우는 3요소는 백성, 영토와 
주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 피터장 
선교사님을 통하여 나라의 3요소는 백성, 영토와 역사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역사는 단순히 기록된 사건이 
아니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를 말합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백성들은 
하나로 뭉칠 수 있고 그렇게 뭉치는 힘이 나라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백성과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과 땅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하는 역사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애굽에서 객이 되고 
사백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시고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할 것이며 
결국 큰 재물을 갖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40년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드디어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탄생하였습니다.  나라가 
없어진지 1900년이 지났었지만, 역사가 살아 있었기에 1948
년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에도 
지난 1세기 동안 백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식민지 36년의 고난과 독립의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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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의 아픔과 승리 그리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가 
대한민국의 정신이 되었고 많은 장벽들을 넘어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CMI에도 소중한 역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0년대 80년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양성하며 세계선교를 이룰 수 있다는 비젼을 주셨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가진 것은 없지만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하며 복음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로 이 불은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닌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조절, 형제 사랑의 결핍…..  하나님은 몇몇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개혁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자유와 사랑을 꿈꾸며 2003년 3월 CMI를 발족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과정에 많은 형제들이 아픔을 
겪고 떠나갔습니다.  그 아픔을 쉽게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20년 전의 아픔을 지금도 되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개혁 전후 20여년의 아픔과 
정체의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사의 한 파트라고 
선언하십니다.  공동체 정신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보다는 
아픔을 함께 나눌때 더 견고히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의 아픔과 눈물을 통하여 CMI 공동체를 단단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CMI를 새롭게 세우시려고 2020년 호주 시드니에서 
CMI의 지체인 GCMI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겨울을 이기고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아픔과 시련과 
분리됨을 깨어내며 GCMI 라는 싹이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2021년에는 6개의 위원회 (세계선교 지원, 미디어, 교육, 
영리더, 의료지원, 연구발전)를 세우시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지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소망의 꽃이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2022년 2월 12일 1차 2차 총회에 160여명이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CMI에 허락하신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CM 소식, 오세아니아, 인도, 
방글라데쉬와 미얀마 소식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유럽, 독일, 북미, 남미, 도미니카 에스라 학교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월 19일 
3차 총회에는 84명 (24명 위임)이 참석하게 하시고 6개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신 기적의 역사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병이어를 
통하여 이루신 기적의 역사들이었습니다.  또한 총회를 
통하여 2기 회장단 (회장:홍마가, 사무총장:이아브라함, 
사무처장:김프라카쉬, 회계:한사가랴, 감사: 박게오르그)을 
세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기 회장단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것 같으나 생생하며, 아픈 것 
같으나 시원하며, 어두운 것 같으나 해보다 밝은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아름다운 역사를 
시니어 목사님들과 선배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시작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아는 것이 미미하고 큰 역사를 담아내기에 
작은 그릇입니다.   하오나 이제는 선배님들의 눈물과 감격을 
알고 소화하는 마음을 주셔서 역사 계승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작은 일군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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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Media (Reported by Timothy Lee)
A. A Brief Review of 2021

1. Publication of two newsletters (on-line 
version and book version)

2. Updating the News & Prayer Topics on the 
Global CMI website (www.globalcmi.org)

3. Columns on the website
B. Plan for 2022

1. Publishing two printed newsletter 
magazines

2. Prompt and timely delivery of news and 
prayer topics through PDF distribution 
(GNN)

3. Discovering & establishing regular 
columnists (CMI history, Christian history, 
theology, literary works such as poems, 
essays, or autobiographies, etc.)

4. Interviews with the senior pastors & 
missionaries (Leaving the legacy of their 
lives of faith)

5. Collecting profiles on missionaries in each 
continent 

II. Korea Mission (Reported by Jung Oh Gu)
A. Romans 12:1,2: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B. Healthy and balancing of the three pillars 

(CM, CMC, CMM) of the CMI
C. Campus Mission Council

1. Shepherd School: Independent student 
shepherd leadership

2. Bible Camp: Saving soul and disciple 
making

D. Church Mission Council
1. Small group activities and focusing 

community. 
2. Supporting missionary as missional 

church: I-Nation, M-Nation, Russia, and 
Austria in crisis, providing urgent prayer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building a 
church in Chile, and launching a Middle 
East mission network etc.

E. Overseas Mission Council
1. Mission emphasis week (Second week of 

July); Missionary dedication Sunday.
2. Devoting 24 churches to participate in the 

World Missions Week special donation.

3. Sending out 4 missionary families (Japan, 
Bulgaria, Tanzania, Bangladesh) and 
short-term student missionaries 

III. Education (Reported by Jung Oh Gu)
A. Theme: "From Spiritual defeatism to 

Revival”
1. Ask the Presence and guidance of the 

Holy Spirit 
2. Spiritual needs of missionaries.

B. Europe, North America and Latin America 
Missionary Education Seminar:
1. Change and Growth (M. David Yang) 
2. The factor blocking the world of the Holy 

Spirit, who is the Holy Spirit? (Rev. Jin-hwa 
Lee)

3. Early Church History I.II (M. Lucas Park)
4. Gospel of Matthew (Prof. Dae-hoon Kang )
5. Biblical Church, Missional Church (Rev. 

Jung-Oh Gu)
6.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Bible 

through Israel's biblical geography and 
history (Prof. Yang Ju Ko)

7. The Missionary Meaning of Two Witnesses 
(Rev. Chul-gyu Lee)

8. Life of the Heavenly Language (Rev. Jung-
Oh Gu)

C. Evaluation
1. Spiritual needs of the missionaries were 

met
2. 11 trainings (80 people attended in 

Europe) by 8 instructors. 
3. Communication, healing and recovery. 

D. Prayer Topics
1. Spiritual needs of missionaries will 

continue to be met.
2. Communicate with missionaries for 

customized education.
3. Focusing of ahead of the 20th anniversary 

missionary conference in 2023. 
4. Recruit senior pastors and various 

professional professors
IV. Young Leaders (Reported by Abraham Lee)

A. Purpose
1. Networking next generation
2. Supporting and praying for other 2nd 

generation in each conti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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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urrent Members
1. Mathias Hong, Victoria Park, Moses 

Hwang, Gospel Kim, Emily Kuma, Joel 
Palma, Samantha Jazmin, Chaeyoung 
Kwon

C. Prayer Meeting
1. 7 times in 2021
2. Sharing news (including CMI news) and 

pray for each other
D. Prayer Topic

1. Regular attendance of the members
2. Being one body of the Leaders
3. Short term mission trip to Dominican 

Republic: Victoria, Kathe, Moses and 
Samuel Yun

E. Mission Trip for Ezra School in Dominican 
Republic Vision: 
1. Since we have received the greatest gift of 

God's love through the Son of Jesus Christ, 
we want to share this love as citizens of 
heaven with our neighbor, the children of 
the Dominican Republic. We, as the body 
of Christ, want to use our God-given gifts 
and talents to serve, love and build each 
other up so that in everything God may 
be glorified.

2. Prayer Topics for this Mission Trip:
a. That we, as a team, can love the Lord 

our God with all our heart, all our souls 
and all our mind and that God's love for 
us is reflected in the love that we share 
actively with our brothers and sisters 
in the Dominican Republic. (Matthew 
22.37; 1. John 4. 7-13)

b. Unity within the team and all the people 
that we will work together, being of 
one mind and sharing the same love, 
despite our differences. Due to the fact 
that most of the team members see 
each other for the first time, there is no 
previous knowledge about the other or 
a relationship level. We can only trust 
in God that He will let us grow together 
in this short time and that we can build 
each other up.

c. For the organization, planning and 
implementing of the kids-program. 
Everything we plan and do shall 

be for the glory of God. We are still 
unsure how many children will join the 
program because usually the school 
children go back to their family homes 
during Easter break. 

d. For God's protection over all members 
and children and that He provides us 
with the resources for conducting the 
program.

e. For the country of the Dominican 
Republic and the ongoing Corona 
situation. That the numbers of infected 
people remain low and that there 
won't be any obstacles to conduct 
the program. The same applies to 
those coming from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Germany

V. Mission Support (Reported by Samuel Lee)
A. Report for 2021 

1. A-Nation - Covid19 crisis support 
2. Italy & Czech support – livelihood support 
3. Vladivostok - James & Grace Hwang 

surgical operation support 
4. Korea CM support - Publishing Bible 

materials, Supporting staff in need, New 
staff support

5. Dominican Republic – School ministry 
support & Health care support 

6. Support missionaries in need – Turkey, 
M-Nation, Argentina, Chile, Malaysia

B. Plan for 2022
1. Korea CM support 
2. Dominican Republic – School ministry 

support 
3. Support missionaries in need – Italy, 

Czech, Vladivostok, M-Nation, Argentina, 
C-Nation, Malaysia, Moldova, Dominican 
Republic, Jordan, A-Nation, Turkey, Chile

C. Budget Plan
1. From membership fee (US $10,000) 
2. Regular support from each continental 

CMI - For Korea CM (US $18,000) & 
Dominica Republic (US $18,000)

3. Easter special offering for world mission 
in GCMI (planning for over US $10,000) - 
Need approval from GCMI continental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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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Medical Mission (Dr. Daniel Shin)
A. M. Daniel Yang in Austria:

1. He had been hospitalized to ICU in Vienna, 
but fully recovered.

B. M. Lydia Park (김미숙) in Dominican Republic
1. She had eye surgery in Pusan university 

hospital. 
2. She is recovering now. And stay in Pusan. 
3. Her medical bill was fully supported by 

Miraero Church.
C. M. Sarah Kim in Argentina

1. Underwent breast cancer surgery last 
week. 

2. Thanks to God that she reported no 
metastasis found. 

D. M. Elija Jo (조엘리야, 대전 출신)
1. He had a minor stroke.
2. He underwent full rehabilitation therapy 

now doing well.
E. Plan for 2022

1. Recruiting medical members for each 
continent. 

2. Establish medical consulting network for 
CMI missionary and family members. 

3. Provide medical annual physical 
examination per request 

4. Provide medical education and medicine 
for co-workers in Africa or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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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의 성장발전 연구
서베드로 (대전, 대한민국)

CMI (Campus Mission International)는 UBF의 제3차 
개혁(2000년)의 결과로 2003년에 출발한 선교단체입니다. 
그러므로 CMI는 1961년에 미국 남장로교단 한국선교부의 
지원으로 출발한 UBF(University Bible Fellowship)
에서 역사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CMI(사단법인: 
국제대학선교협의회)의 조직은 삼대협의체(대학선교협의회, 
교회선교협의회, 해외선교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CMI (Global CMI)는 CMI의 해외선교협의회에서 
해외선교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본국 대학선교협의회 
지원을 위해 2020년 1월, 오세아니아 시드니 국제수양회를 
마치는 날, [2020-시드니 선언]으로 공식출발하였습니다. 
GCMI의 많은 분과(의료지원, TIMES 편집, 재정지원, 
연구지원) 중에 연구분과 위원회(Research Committee)
에서는 CMI의 백년대계를 위해 1) CMI(Re.UBF) 50년 
역사연구(고이삭), 2) 제자양성 교재개발 연구(김태구), 
3) CMI 성장발전 연구(홍마가) 등 삼대부서를 두고 
출발하였습니다. 

지난 두 해 동안 G-CMI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태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줌미팅(Online Meeting)을 통해 
선교지 상호 간의 관계(Network)와 협력(Service)을 발전 
시켜 왔습니다. GCMI 연구분과 위원회(R.C.)도 아직 조직이 
완성되지 못했지만, CMI 개척목자, 선교사들을 통해 1) CMI 
(Re.UBF) 50년 역사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제자양성 
교재개발은 GCMI 재정부의 지원과 한국대학선교협의회의 
간사들(대표; 김태구 목자)의 연구를 통해 일대일 제자양성을 
위한 [칠단계 성경공부(Theme Study) 교재]를 집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CMI 한국의 개척목자들과 해외 
선교사들의 [성경별 공부(Textual Study) 교재]도 많이 
발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MI C국도 지난 25년간 현지 
목자들과 우리 선교사들이 협력하여 약 15권의 한어교재 
(칠단계 주제별 성경공부/ 신구약 성경별 성경공부/ 신앙서적 
번역)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미 2022년 GCMI 총회(2월 19일)에서 CMI 성장발전연구에 
대한 간단한 의제만 발표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CMI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성경연구와 교회성장 및 학생복음운동 
연구에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아래 발전연구 내용에 사실과 다른 기사나, 더 좋은 의견이 
있는 분은 연구분과 위원회(진용인 jyy45@hanmail.net)로 
연락해 주시면 참고하고 수정하겠습니다)

1.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
개인이나 단체, 교회나 국가의 발전과 미래는 그들 각각의 
역사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있습니다. 우리 CMI가 역사성을 
확립하는 것은 나무로 비유하면 대지 위에 뿌리를 튼튼히 
내리는 작업입니다. 또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CMI의 존재 
의미와 가치, 그리고 사명에 충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할 때 CMI
의 미래는 희망과 비전이 넘치게 됩니다. 

1) CMI의 역사
영국의 역사학자 E. H. Carr(1892-1982)는 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The 
History is an 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또한 많은 사람이 역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그러나 
역사상 수많은 나라들과 단체들은 그들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를 보전하지 못하여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단의 교주들이나 이단성이 있는 
목사들의 특징은 역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광 
(영광)을 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나 선교회 역사를 
무시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개척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가 특별한 신앙을 체험한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았습니다. (창 12: 7-9; 13:4,8; 22:9) 믿음의 
계승자인 이삭도 생존경쟁이 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모든 것을 양보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았습니다. (창 26:25)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인 야곱을 
새사람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벧엘로 올라가서 거기 
단을 쌓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는 벧엘에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벧엘이라 불렀습니다. (창 35:1, 7) 이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야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거듭난 자로서 자기 신앙 
간증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배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4장을 보십시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고달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갈 때 요단강물은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섰던 곳의 열두 돌들을 취하여 길갈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아비에게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요단을 마른 땅 같이 건넜다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길갈에 
돌들은 세워 그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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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 역사는 2000년, 다양성과 개방성, 그리고 자율성을 
요구하는 뉴밀레니엄 시대, UBF의 3차 개혁의 결과로 
탄생한 대학생 선교단체입니다. 물론 CMI 역사를 더 
근원적으로 찾아본다면 마태복음 28:19~2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지상명령(제자양성과 세계선교)에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거쳐 1C 안디옥교회, 3C 로마교회, 
16C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을 통해 시작한 개신교 역사에 
있습니다. 가까이는 미국 합중국장로교회(PCUS; 1789
년)의 남장로교회(SPUS; 1861년) 한국선교부에 의해 
1961년 설립되어 광주(배사라), 전주, 대전(한미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배사라, 이사무엘 선교사들의 동역을 
통해 한국 대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역사로 발전하였습니다. 
1961~1969년까지 “성서한국 동남아선교”를 기도제목으로 
광주에서 전국 캠퍼스 개척을 시작하였고, 마침내 1969년 
2월 싱가포르에 동남아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같은 해 
1969년 7월 17일에는 서독에 간호사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우리의 기도제목은 “성서한국 세계선교”로 장막터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평신도 세계선교는 한국 
대학생들에게 동남아를 넘어 세계선교로 발전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모든 여건이 동남아선교도 감히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서독선교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면서 한국 대학생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의 부르심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1970년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여 제자양성과 
세계선교를 섬기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방의 
빛이다”, “세계는 우리의 목장이다”, “세계는 우리의 밥이다”, 
“장막터를 넓혀라”, “생육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국 대학생들은 말씀과 성령과 비전이 충만한 가운데 
경제적으로 최후진국(GNP 67불/1953년, GDP 254불/1970
년, 1,000불/1977년, 2,000불/1983년)으로 원조받는 
나라요, 신앙적으로 피선교국(외국 선교사들이 각 교단의 
주체 역할)이라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한국 캠퍼스 개척과 
세계선교를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선교회를 불쌍히 보시고 한국 캠퍼스의 
제자양성과 물질적인 축복을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1970, 80년대는 서독과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남북아메리카, 아세아와 호주 개척으로 장막터를 넓히시고, 
1990년대는 공산권의 개혁개방과 더불어 동구권 개척과 
공산권의 종주국인 소련과 중공을 개척하였습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 하시고 
성령의 그릇을 넓히고자 1976년 1차 개혁(ESF), 1990년 
미국에서 2차 개혁과 2000년 한국과 독일에서 3차 개혁을 
통해 2003년 CMI가 시작되었습니다. UBF의 1~3차 개혁의 
시기와 주체는 달라도 이슈는 3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최고 리더의 독선과 하나님의 주권침해(Overlordship) 문제, 
둘째는 재정의 본부 집중과 투명성의 문제, 셋째는 비성서적, 
비인격적, 인위적인 제자훈련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우리 선교단체의 이미지는 복음적인 아름다운 
역사는 가려지고 독선적이고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선교회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역사로 전락하였고, 
외부로부터는 이단 시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76년 제1차 개혁 전에는 선교후보가 되려면 야구 
빠따 5대를 맞고 입소하였습니다. 만약 살살 때리면 훈련관이 
인본주의자라 비판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스텝 중에는 
살이 옷에 붙을 만큼 상처를 입은 사람도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율적인 성령의 역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훈련 중인 목자나 인턴을 제외하고 일곱 명의 
책임목자 전원이 목장을 떠나 개혁에 참여하였습니다. 90년 
미국에서 일어난 2차 개혁운동도 톨레도, 콜럼버스, 뉴욕을 
중심으로 한 서울대 출신 수제자들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내세워 우리 선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000년 3
차 개혁은 World Mission Report를 앞두고 UBF News 
Letter 편집에 나타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첫째는 
뉴스레터 표지에 기재한 전년도 국제여름수양회 사진을 
과장한 것입니다. 강당의 사진 한 층을 더 올려붙여 많은 
사람이 참여한 것으로 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산당 서열식 
사진 진열에서 세습을 의심하게 하는 것을 기재함으로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시카고의 인턴 목자 
중에는 부모들의 고발로 디프로그램 센터에 납치되는 사건들, 
복음적인 출판사(Zondervan)의 저서 중에 UBF를 비판한 
R. M. Enroth의 “CHURCHS THAT ABUSE”의 영향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2000년 제
3차 개혁을 통해 CMI가 탄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CMI의 역사는 사도행전 1:8절에 기원을 둔 
성령의 역사이며, 17C 독일의 스페너, 프랑케로 시작하는 
경건주의 운동과 진젠도르프의 모라비안 세계선교, 18C 
웨슬리 형제를 통해 옥스퍼드 대학에서 결성된 홀리클럽과 
19C 시므온을 시초로 일어난 캠브리지 대학생선교운동은 
19C~20C에 미국 대학에서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1806
년 사무엘 존 밀스의 윌리엄스 대학의 건초더미운동을 
통해 미국 대학생들의 세계선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대학선교운동은 80년 후 1886년 로버트 
와일더에 의해 프린스톤 대학의 학생선교 자원운동(SVM)
에서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참고; 김요한 목자가 저술한 
“21C 희망, 대학생선교운동”) 이런 역사과정을 통해 성장한 
대학생선교운동은 21C는 UBF의 제3차 개혁을 통해 탄생한 
CMI가 계승 발전시킬 것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2) CMI의 정체성
CMI(Campus Mission International)의 정체성은 
그 이름이 말하는바, 세계캠퍼스를 개척하여 예수님의 
지상명령(제자양성과 세계선교)을 순종하자는 것으로 
아주 단순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CMI는 교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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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중심의 지역교회가 아니라 세계 대학생을 선교 
목적으로 하는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CMI의 조직을 보면 대학생선교협의회, 교회선교협의회, 
해외선교협의회라는 삼대선교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생선교라는 정체성, 곧 첫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단체가 되어 협의체 간에 갈등과 혼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CMI는 정관에 기록된 대로 삼대협의체가 
상호협력하여 그 모체요 뿌리인 대학생선교회를 적극 
지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2003~2013) 교회협의회가 삼대협의체의 대표가 되어 
CMI를 운영하다 보니 1) 대학생선교회는 교회 대학부로 
흡수되고 그 존재까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CMI의 
모체인 대학생선교회가 사라지면서 제자양성, 세계선교가 
약화되었습니다. 이때 CMI는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방향을 
잃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각 지역의 선교센타는 
선교회 간판을 떼고 교단교회 간판으로 바꾸고, 선교지에서는 
몇몇 선교사들이 대학생선교의 부르심에 회의에 빠져 
한인교회로 갔다 오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CMI
에 미래가 있습니까?” 질문하며 부르심에 혼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진 10여 명의 한국 목자들이 책임간사를 
지원하여 대학생선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십여 년 
가까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선교회 간사들이 충성하여  
“대학생복음운동은 대학생선교를 위해(목적), 대학생목자들에 
의해(주체), 대학생선교회”를 회복하여 제자양성과 
세계선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선교회 간사대표가 
CMI 이사회에서 상임이사가 되어 대외적인 대표가 되었습니다. 
CMI는 정체성을 확립하여 한국대학생복음협의회(학복협)의 
회원규정을 지키는 합법적인 선교회로 거듭나 제자양성과 
세계선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자 해외선교사들은 2020년 1월 16일(목), 호주 시드니 
국제여름수양회에서 “시드니 선언”을 통해 세계 선교지의 
관계성(Network)과 협력(Service)을 위한 Global CMI를 
조직하였습니다. GCMI는 시드니 선언 이후 2년간 코로나 
19 펜데믹 상태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줌미팅을 통해 
세계 각국의 기도제목을 나누며 상호지원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본국의 대학생선교회의 재정 문제도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GCMI는 매월 대륙별대표 줌미팅을 통해 
감사와 기도제목을 나누며 성령의 그릇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각부 위원회를 통해 의료지원, 재정지원, 청년 지도자 
양성, 결혼주선, 연구분과 등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19 재난으로 자립이 어려운 선교지 지원과 우크라니아 
난민 구제사업, 미얀마 재정지원 사역 등을 감당하였습니다. 

CMI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은 이렇게 CMI의 존재 
의미와 가치, 그리고 시대적 사명을 새롭게 하여 CMI를 
성장발전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CMI
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대학생선교만 해야 한다는 율법과 
독선에 빠지면 CMI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생선교회의 첫째 기도제목이나 우선순위는 
대학생선교지만 개척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람을 
전도하여 성령의 그릇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개척기에 
일반인이나 구신자(교회신자)들이 성경공부 하고 싶다고 
오면 바라보지도 않는 센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 
목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재정이나 중보기도하는 성령의 
그릇을 이루기까지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종교집회가 
금지된 선교지에서 성경공부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현지 교회 노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을 
눈물로 간청하여 말씀공부를 도와주었는데 그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장로가 되었고, 우리 대학생선교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게스트하우스에서 
학생수양회를 할 때마다 그는 문지기 역할을 하여 공안의 
검열을 막아주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선교지는 20여년을 
대학생선교만 고집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왔다 갔지만 남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혁 후에 현지 일반인 전도를 
통해 교회를 이룬 후 대학생선교도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고 안되는 것을 고집하고 고생하는 
것보다 되는 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항상 대학생선교를 첫째 기도제목과 우선순위로 하되 
현지인 목자를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역교회와 학생선교회가 
분명히 구별되지만 해외선교지에서는 CMI의 정체성에 
얽매여서는 현실적으로 CMI를 개척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CMI가 선교단체로서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성할 때 그 이름과 같이 21C 세계적인 
대학생선교단체로 성장 발전할 것을 확신합니다. 

2. 삼대협의체 조직의 확립
CMI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CMI의 방향이라면, CMI의 
삼대협의체는 CMI 사역을 성장발전 시키는 원동력(Power 
Station), 곧 성령의 그릇을 의미합니다. 국가나 단체가 
어떤 체제와 조직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남북한을 통해 체제와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특히 
학생복음운동 단체도 최고 리더도 중요하지만, 체제와 
조직은 더 중요한 것을 봅니다. 사람은 가도 체제와 조직은 
남기 때문입니다. CMI의 삼대협의체는 제3차 개혁의 열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꾸준히 연구하며 발전해야 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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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삼대협의체
1)대학생선교회 
A) 책임간사; 학생복음운동의 전문 간사. 
B) 단기간사; 대학원생 목자, 선교사 후보, 신대원생 목자.
C) 협력간사; 대학생 선교를 위해 인생 제2막을 자원한 은퇴 
학사, 목사, 선교사. 

2)교회선교협의회: 
A) 사역자회; 지역 선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B) 노회; 장로, 담임목사. 
C) 제직회; 평신도목자, 집사.

3)해외선교협의회: 
A) GCMI; 회장단, 
B) 대륙별 대표자회, 
C) 각 분과 위원회; 의료분과, 재정지원분과, 영리더 
양성분과, 결혼가정분과, 연구분과 (CMI역사 연구, 제자양성 
성경교재 연구, CMI 성장발전 연구)

둘째, 본부 이사회와 총회 
이사회 구성; 삼대협의체 대표와 각 지구 평신도(장로 집사) 
목자로 구성하여 성령의 그릇을 이루며, 전세계 선교사역을 
기도하고 CMI의 재정을 책임지는 이사회로 발전해야 
합니다. 현재 CMI 이사회는 전원이 교회협 사역자로 구성 
되었는데 행전 6:1~7절 말씀을 따라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고 
사역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3. 결론
이상에서 다룬 1) CMI의 역사성과 정체성의 확립은 우리 
선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2) CMI의 다양한 

조직은 CMI의 성장발전을 위한 성령의 그릇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삼대 요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행전 6:7) 이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장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행전 
12:24)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의 
성장과 발전의 비밀입니다.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은 안디옥교회의 탄생의 비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행전 19:20)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며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양성에 성공한 
비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체험한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당시 세계의 수도 로마 개척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행전 19:21)

우리 CMI가 성장 발전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제자양성과 
세계선교를 감당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9-20)

2022년 3월 1일
GCMI 연구분과 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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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WAY THE 
WORD OF THE LORD 
SPREAD WIDELY AND 
GREW IN POWER.
ACTS 19:20



2022 GENERAL ASSEMBLY

MISSION REPORTS
MISSIONARIES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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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orea CM (Reported by Taegu Kim)
A. Thanksgiving Topics

1. Even though the pandemic continued 
over 2 years we were able to carry the 
bible camp and shepherd school by on/
off line with the grace of God. 

2. We used to have the staff off line 
meetings once per two weeks, but during 
the pandemic we could meet on line every 
week. Through this meeting we could 
share the word of God and able to have 
the deeper fellowship. 

3. During the shepherd school, the students 
raised some of donation, so we could 
support financially the mission field and 
missionary. 

4. It is just initial stage, but we were able 
to send a few number of the students 
missionary.

5. Through the support from GCMI, we 
were able to produce teaching materials 
(Genesis 7 steps, Mountain Sermon 7 
steps) and nominate two staffs (Jinho 
Park from Daejun and Jangho Lee from 
Seoul south)

B. Prayer Topics
1. One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is visiting CMI churches once 
a month and having a fellowship with 
pastors and members.

2. We plan to have the off line summer bible 
camp in Jeju island and we pray to raising 
some of mission leaders through this 
conference.

3. We pray to be independence in financial 
through the special support evening 
ceremony and establishment of a 
supporting group.

4. We are going to continue the development 
of study materials, like as, Exodus 7 steps, 
Acts 7 steps, Samuel 7 steps, Galatian 7 
steps and Ten Commandment.

5. We would like to prepare the meeting rooms 
in each region for the raising disciples.

II. M-Nation (Reported by David)
(The details are omitted for security reasons.)

III. C-Nation and V-Nation (Reported by Jin Y)
(The details are omitted for security reasons.)

IV. I-Nation (Reported by Lobsang)
(The details are omitted for security reasons.)

V. B-Nation (Reported by Pavez)
(The details are omitted for security reasons.)

VI. Oceania (Reported by Isaac Min)
A. Thanksgiving Topics

1. Thankful for online Summer Bible 
Conference (January 11-14, 2022):
a. Raising up 5 second generation 

messengers (shepherds); 1 foreigner 
among them. They prepared and 
delivered their messages very well. 

b. Many younger people (university 
students) joined it from Brisbane CMI 
for which we were very thankful. They 
joined the conference with sincere 
desire to learn about Jesus, wrote 
testimonies and shared them.

2. Thankful for being able to support 
missionari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especially Dominican Republic, 
supporting Ezra school regularly

3. Thankful for being able to support CM 
Korea financially for the publication of the 
Bible study booklets

4. Thankful for disciple making ministry in 
each chapter

B. Prayer Topics
1. For the missionary conference (offline in 

Gold Coast July 12-14, 2022) & choosing 
proper topics and speakers

2. For SBC in Melbourne (offline, Philip 
Island in Melbourne, January 17-20, 2023)

3. For soul saving and disciple making 
ministry of each chapter & raising up 
shepherds among the 2nd generation 
members)

4. For marriages of the 2nd generation
VII. Dominican Republic (Reported by Nehemiah 

Park)
Santiago Ezra School
The school located in the poorest region in Santi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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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tarted the school mission in 2013. God provided 
the required finance and operated for 9 years. 
When the pandemic started 50 students registered 
and 3 teachers taught students by on-line. But we 
questioned ourselves whether we can continue the 
mission or not. The pandemic continued and there 
was the shortage in finance. Some of people advised 
to close the school and concentrate on the church 
mission. But, when we prayed, God gave us Gen. 
17:1 and guided us to act in faith. 

When we started the registration in the last summer 
season, so many students came and we were not 
able to register all of them. We also opened the 
afternoon school and taught English, Korean and 
Arts. God supplied the required teachers and we 
worked with them in one heart.

By the support from GCMI we were able to pay 
the salary of teachers and install the facilities in 
playground. We also repaired the water tank and 
installed pump, so children now can use the tap 
water for washing and cleaning. 

We start with the word and prayer every morning 
and students attend to the chapel once a week. We 
thank for the Christian teachers, by their devotion 
we are able to teach and raise 100 students in faith. 
Through the children we evangelize their parents as 
well. 

We pray to admit the 4th year students from next year. 
We pray to recruit the good teachers and prepare 
more classrooms.

We thank the support from CMI missionaries and 
the prayer for recovery of Lydia.

VIII. Germany (Reported by Kaleb Choi)
A. Thanksgiving Topics

1. Evangelical progress through the on-
line summer conference, seminar and 
education program during the pandemic

2. Supporting 15 churches / families through 
the corporation with GCMI

3. Starting the theology study for 2nd 

generation by Lukas Park 
4. Entering to the heaven of M. Adreas An 

who worked as the light of Gentiles

5. Six months mission trip of M. Stephanus 
Park to Korea 

6. Preparing M. Kaleb Choi as the missionary 
for Bulgaria 

7. Preparing Vici Park and Käthe 
Hohnschopp as the short term missionary 
for Dominican Republic Ezra school

8. Supporting Korea CM and Ezra School 
9. 8 number of the birth in 2021
10. Movement to Dortmund of M. Lukas Jin 

for the campus mission
B. Prayer Topics

1. Summer conference: 28-31.07, Title : 
JESUS, Location : Rothenfels by the Young 
generation and for the Young generation

2. YCC Conference: 03-06.04, Location : 
Willingen

3. Raising the 2nd and young generation as 
the main stream of German mission

4. Campus mission by the corporation with 
M. Luke Jin, Jesaja Lee and Shepherd 
Kullmann’s family

5. Health recovery of Beckie Lee and Monika 
Nam

6. Be with the grace of God on the funeral of 
M. Andreas An (Feb. 12th)

IX. Europe (Reported by Stephen Kang)
A. Thanksgiving Topics

1. January on-line Missionary conference: 
Title was “Break through the pandemic 
by worship”. 150 people attended and 
had a fellowship with other continental 
missionaries. 

2. On-line seminar: 11 times by missionary 
and pastors from Korea. 60 – 100 people 
attended. Filled with abundant knowledge 
and spiritual satisfaction. 

3. James Hwang and Joseph Lee, Gideon Kim 
and David Yang who suffered from Covid 
19 were supported by financial or prayer 
and recovered the health. 

4. Missionaries in Rome had the difficulty in 
financial, but they are overcoming with 
the financial support and prayer of GCMI.

5. Europe missionaries took part to 
supporting other continental missionaries 
with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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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ife Spring Church has been planted in 
Poland Katowice

7. JHU Church in Wien moved to the new 
place, 90 people are coming and 8 house 
church have been planted.

B. Prayer Topics
1. Break Through the pandemic and walls by 

prayer
2. Church registration of Vladivostok Glory 

Church 
3. Worship place where can pray and praise 

freely in T nation and university admission 
for Ayoung and Minae

4. Worship place and church registration of 
Poland Katowice Life Spring Church

5. Full number of attendance and raising as 
the disciples through the theology course 
in Novosibirsk 

6. Supplying the practical aid through the 10 
times on-line education program

7. Preaching the word and raising disciples 
in each church 

8. Starting the prayer meeting for the 
salvation and marriage of 2nd generation

X. North America (Isaac Koh)
A. Planning Committee

1. Committee Chair Meeting (Feb.)
2. Leaders’ Meeting (Apr.)
3. General Assembly (Oct.) 

B. World Mission Committee (New Projects!)
1. India Seminary Support ($10,000) 
2. Ezra School Support ($6,000) 
3. Korean Staffs Support ($6,000)

C. Education Committee
1. 06/25 “Mission Church” by Pastor Moses 

Gu
2. 07/23 “Revelation” by Pastor Underwood 

Lee
3. 08/20 “Matthew” by Prof. Daehoon Kang 
4. Daily Bread 76 Books and CMI Times Issue 

2 & 3 Distributed. 
D. Brother’s Love Committee

1. Fundraising for Vladibostok (Jan.), Italy 
(Mar.), India (May) and Korea (Dec.)

2. 2nd Generation;
a. Wedding: in September, Pauline 

Kim & Yohan Song (M. Pioneer Kim’s 

Daughter), and Sarah Kim & Kyle (M. 
Jacob Kim’s Daughter) 

b. Graduation: in December, Benny 
Lee (Th. M. of Southwestern Baptist 
Theology)

3. Condolences
a. 02/21 M. Russel’s sister passed away 
b. 02/27 M. Andreas’ (Bochum in German) 

mother Brigitte Schmeinck passed 
away 

c. 04/12 M. Juan Man (in Argentina) 
passed away 

d. 07/30 M. Mary Kim’s mother Mrs. 
Leona Houting passed away 

e. 11/21 M. Paul Chung passed away 
f. 01/2022 M. Joseph Ku’s brother passed 

away
g. 02/01/2022 M. Andreas Ahn (in 

German) passed away
E. Outreach Committee 

1. Sep. Livingstone Church 2nd anniversary 
(69 members attended) 

2. Nov. Monthly Prayer Meeting Starting 
3. Dec. Calvin College Students Bible Study 

Starting 
F. Scholarship Committee

1. 14 students are awarded scholarship 
G. Media Committee

1. 01/06/21 CMI North America Website 
Updated.

H. Ordain Committee 
1. Oct. 24. Pastor Geoff Luellen Ordained in 

CCC (Madison, WI) 
2. Oct. 31. Pastor Mark Hong Retirement 

Ceremony (Madison, WI)
3. Dec. 26. Pastor Timothy Lee Retirement 

Ceremony (Columbus, OH) 
XI. Latin America (Reported by Gustavo Salas)

A. Mexico - Guadalajara City (M. Daniel Kwon)
1. Assisting and helping poor people.

B. Dominican Republic - Santo Domingo (M. 
Moises Kim and M. Shalom Lee)
1. Church in Magoris

a. Bible Studies 1:1 to native pastors and 
leaders

2. Church in Santo Domingo
a. Prayer meeting at every ev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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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istribution of the Daily Bread to 
Dominican churches. 

c. Bible meditation education.
C. Dominican Republic - Santiago I (M. 

Nehemias Park and M. Lydia Kim)
1. Ezra School. Official certificate of two 

teachers in Ezra School.
2. Successful surgery of M. Lydia. 
3. It’s necessary the prayer for the health of 

M. Nehemias and M. Lydia.
D. Dominican Republic - Santiago II (M. 

Rebeca Kim)
1. Ministry among the Haitian brothers.
2. God provided all strength and material to 

M. Rebeca and her three children.
E. Argentina - Córdoba I – Iglesia Nueva Vida 

– The New Life Church (M. Elias Shin and M. 
Ana Cho)
1. Conference last year full of grace.
2. Baptism of five young brothers.
3. Praying for a new church in Uruguay. 
4. Praying for a new church in Jujuy, 

Argentina.
5. Praying for second generation of disciples 

and a successor in the church.
F. Argentina - Córdoba II – Iglesia La Plenitud 

– The Plenitude Church (M. Juan Kim and M. 
Graciela Seo)
1. Last year, M. Juan decided to resign his 

work to devote himself full time to the 
ministry. So they are praying for the 
provision of God.

G. Argentina - Santa Fe – Santa Fe CMI Church 
(M. Noe and M. Obdulia Lee)
1. Visiting to brothers and sister in pandemic.
2. Baptism of one young brother.
3. Conformed a new cell group of young 

College students.
H. Argentina - Florencio Varela – Iglesia del 

Cruce – The Crossing Church (M. Andres 
Lee and M. Rebeca Lee)
1. They opened this new church on March 7th, 

2021.
2. Bible studies to three families and worship 

services online.
3. There will be a Baptism of three sisters in 

Buenos Aires Conference. 

I. Argentina - Buenos Aires City – Iglesia el 
Camino – The Way Church (M. Mateo Kim 
& M. Sara Chang, M. Isaac Cheong & M. 
Rebeca Lee, P. Gustavo Salas & M. Ruth Lee)
1. Summer conference online (We will have a 

Summer Bible Conference from February 
26th to March 1st this year). 

2. Baptism of seven brothers and sisters.
3. Council of five collaborators. Face-to-face 

services at church.
4. New ministries:

a. Salta and Formosa (Shepherdess Hilda). 
b. Construction of a new church in Los 

Blancos, Salta, Argentina.
c. Help to poor brothers and sisters in 

Formosa.
d. La Paz, Bolivia (Shepherdess Veronica)
e. Bible Study ministry at home.

5. Last year, our Missionary Juan Man past 
away. Thanks to Miraero Church and 
GCMI.

J. Argentina - Buenos Aires City – Iglesia Vida 
Nueva – The New Life Church (M. David 
Park and M. Andrea Lee)
1. This new church started at the end of last 

year.
2. Chile Mission -La Calera, Valparaiso – 

Iglesia Luz de la Vida – The Light of the 
Life Church (M. Jose Chung and M. Sara 
Nam)

3. Thanks to God for the construction of a 
church in La Calera.

4. Thanks to GCMI and brothers and sisters 
for their offerings.

5. They are praying for the church to be full 
of thirsty sou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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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GOD ALMIGHTY;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GENESIS 17:1b



2022 GENERAL ASSEMBLY

ASIA & AUSTRALIA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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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Friday, February 11, 2022 
10:00pm - Midnight (CST)

Presider
Isaac Min (Australia)

Prayer
Luke Oh (Australia)

Praises and worship (15 min)
N-Nation CMI

Presidential Address
John Shin (USA)

Special Lecture
Abrahamic Covenant (Gen 17:8b)
Peter Chang (USA)

Mission Report
South Korea (Taegu Kim) 
N-Nation 1 (Peter Chung) 
N-Nation 2 (TBD) 
N-Nation 3 (TBD) 
Bangladesh (Parvez) 
Oceania (Isaac Min)

Announcement and Prayer
Mark Hong

Benediction
Rev. Isaac Koh

Group sharing time (optional) 

Day 2 
Sunday, Feb 19, 2022 
6:00am - 7:00am (CST)

Presider
Isaac Koh (USA)

Praises and worship (15 min)**
Argentina CMI

Prayer
Paul Laska (USA)

Committee Report
Media (Timothy Lee) 
Education (Jung Oh Gu) 
Young Leaders (Abraham Lee) 
Mission Support (Samuel Lee) 
Health Advisors (Danial Shin)

Quorum Check 
Abraham Lee

Minutes of 2021 GA
Isaac Koh

General Secretary Report 
Mark Hong

Financial Report
Zechariah Han

Audit Report
Georg Park

Election of New Presidential Team

Announcement and Prayer
Abraham Lee

Benediction
Newly elected President

Group sharing time (optional)

** Praises and Worship begins at 5:4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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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GENERAL ASSEMBLY

EUROPE & AMERICAS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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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Saturday, February 12, 2022  
10:00am - Noon (CST)

Presider
Timothy Lee (USA)

Prayer
Matteo Kim (Argentina)

Praises and worship (15 min)
Germany CMI

Presidential Address
John Shin (USA)

Special Lecture
Abrahamic Covenant (Gen 17:8b)
Peter Chang (USA)

Mission Report
Dominican Republic (Nehemiah Park) 
Germany (Hudson Lee) 
Europe (Stephan Kang) 
N. America (Isaac Koh) 
S. America (Gustavo Salas)

Announcement and Prayer
Mark Hong (USA)

Benediction
Rev. Peter Chung

Group sharing time (optional)

* For Day 1, Asia and Australia CMI had a separate 
meeting at a different time: 10:00 PM, Friday, Feb 11, 
2022 (Central)

Day 2 
Sunday, Feb 19, 2022  
6:00am - 7:00am (CST)

Presider
Isaac Koh (USA)

Praises and worship (15 min)**
Argentina CMI

Prayer
Paul Laska (USA)

Committee Report
Media (Timothy Lee) 
Education (Jung Oh Gu) 
Young Leaders (Abraham Lee) 
Mission Support (Samuel Lee) 
Health Advisors (Danial Shin)

Quorum Check 
Abraham Lee

Minutes of 2021 GA
Isaac Koh

General Secretary Report 
Mark Hong

Financial Report
Zechariah Han

Audit Report
Georg Park

Election of New Presidential Team

Announcement and Prayer
Abraham Lee

Benediction
Newly elected President

Group sharing time (optional)

** Praises and Worship began at 5:4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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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CMI 2022

1ST GENERAL ASSEMBLY 
NEWS
STEPHAN KANG (VILNIUS, LITHU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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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urope CMI had its 2022 1st GA meeting in 
January 2022. The GA started with the prayer 
of Andreas Schmeinck. After that, M. Paul Kim 
delivered the opening message with the title, 

“The Light of the World!”, based on Matthew 5:14.
II. The Activity Report in 2021 shared:

A. Officer Group
1. Chairperson: Paul Kim
2. Vice Chairperson: Georg Park
3. Assistant: Abraham Lee (Adm.), David 

Yang (Mission/Education), Stephen Park 
(Finaicial/Relief)

B. Missionary online Conference
1. Time: 20th ~ 22nd Jan. 2021
2. Title: Breakthrough by the Recovery of 

Worship
3. Around 150 CMI members attended

C. Education Program (5 times in spring and 3 
timers in autumn)

D. Europe CMI By-Law preparation
E. Prayer with all together for the family/church 

(Dec. 2021 – Early Jan. 2022)
F. The general introduction of GCMI structure 

and the activities in 2021 were shared.

III. The following agendas were discussed and 
voted:
A. Explanation about Europe CMI By-Law. It 

unanimously passed.
B. Election of the new officer were elected. The 

new officers are as follows:
C. President: Stephan Kang
D. Presidential Officers: Abraham Lee, David 

Yang, Gideon Kim
E. Supporting Dominican Republic Ezra School 

and living expenses were passed. Europe & 
Germany CMI will support $6,000 one time 
in 2022.

F. Korea CM support was passed. Europe & 
Germany CMI will support $6,000 for 2 new 
staffs.

G. 2nd General Assembly will be held in Sep. 
2022

H. Suggestion and explanation about the 
Missionary Conference, “Breakthrough by 
Prayer)

I. Financial Report in 2021
J. Financial Planning in 2022

IV. The GA was closed with “All Together Prayer” 
guided by the new president M. Stephan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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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럽CMI선교사 온라인 수양회 보고

기도를 통한 돌파
원대식(폴리캅) 선교사 (이탈리아 로마)

1월 27-29일(목-토)에 유럽 CMI신년 온라인 수양회가 큰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럽 각 나라와 미국, 한국에서 매일 
평균 70-8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수양회 전체 주제는 
[기도를 통한 돌파]로 3강의 말씀과 3명 자매선교사들의 
간증과 합심기도, 그리고 각 분반별 사귐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수양회 준비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각 나라 교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감사의 단을 
쌓고, 수양회 전 3일 동안 Zoom합심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영적환경을 예비하였습니다.

1. 첫째날: 그래도 너는 내게 구할지니라
27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찬양과 권파울루스 선교사님(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대표기도로 수양회 문을 열고 오스트리아 
빈의 김안나 선교사님의 은혜로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현재 
20개국 출신 성도들이 모여 100명대 주일예배의 축복을 
받기까지 긴 선교 여정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출 
14:13,14절 말씀을 기초로 간증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8개의 가정교회들이 굳게 서고 배가되는 돌파의 역사는 
선교사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JHU교회가 유럽을 위한 안디옥으로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첫날 말씀은 신임 유럽CMI 대표로 선출되신 리투아니아 
빌니우스의 강스테반 선교사님이 섬겨 주셨는데, 에스겔 
36:37 “그래도 너는 내게 구할지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계획과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파괴되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 사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30년 넘는 선교사님의 삶의 경험과 열매를 통해 전달한 
간증식 메시지는 “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우리 
속에 기도의 소원을 부어주시고,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후에 오스트리아 빈의 양다윗선교사님(신임 회장단 
교육부장)의 인도로 요한계시록 8:3-5절 말씀을 기초로 
선교사 2세들과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치유를 
위해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린 기도의 
금향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2세들 가운데 5쌍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2. 둘째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28일 금요일 저녁에는 독일 에센의 그레이스 지켈만 
선교사님이 2018년에 신학공부와 특수교육 교사 자립의 
십자가를 지며, 2021년 목회자로 안수받고, 10월 17일 
트리니티 교회를 개척하기까지의 물위를 걷는 기적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정교회 
예배에 부어주신 기쁨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와 
예배자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말씀은 경주선교교회 최재호 목사님이 예레미아 33:1-3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증거해 주셨습니다. 회교국 터키에서의 5년간의 선교사 
경험과 실제 목회현장의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능력있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저희 삶 속에서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관계성이 회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함 
받으며,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고, 열매맺는 삶을 
통해 영적돌파를 이루고 싶은 소원과 결단을 불러 일으켜 
주었습니다.

둘째날 합심기도는 에스토니아 탈린의 김기드온 선교사님 
(신임회장단 재정부장)의 인도로 캠퍼스 개척과 제자양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도르트문트 진누가 
선교사님과 프리드, 피네 쿨만, 보쿰의 다윗 수마인커 
청년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도하는 캠퍼스 사역, 5월 28
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CMI 35주년 기념예배, 6월초 독일 2
세들 중심의 YCC수양회, 8월초 헤른후트 수양회,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의 성바울 신학교(김노아 선교사), 독일 
포츠담의 온라인 신학강좌(루카스박 선교사)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지난해 개척한 폴란드 카토비체 
생명샘교회(이 아브라함 선교사) 법인 등록과 새 예배장소를 
위해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영광교회 법인등록과 
제자양성역사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던 중에 신청한 
영광교회 등록허가가 나왔다는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3. 셋째날: 하나님의 믿음으로 영적돌파를 경험하라
셋째날 토요일은 오전 9시에 블라디보스톡의 정경선 
선교사님이 “기도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란 
제목으로 남편인 황제임스 선교사님이 코로나 감염으로 폐의 
40%가 손상된 위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 지혜를 주시고 치유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은 과천에서 토기장이 교회를  섬기시는 최종기목사님 
(하나님의 성회 소속)이 마가복음 11:23,24 “믿음의 기도를 
통한 영적돌파를 체험하라”란 제목으로 이론과 실제를 겸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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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를 가져오는데 ‘왜, 우리의 실제 삶과 선교현장에서는 
영적돌파가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거룩한 고민과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이성적인 인간의 믿음과 신념에 
기초할 때, 소리는 비슷하지만 결과는 없는 공포탄 같음을 
체크하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지치고 번아웃된 제 1원인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하심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임을 깨달으며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음을 
회개하였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오랜 고민과 목회와 선교 
현장의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통한 말씀은 영적 전투장인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실제적인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간과하기 쉬운 주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오기까지 인내하는 믿음과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배우며, 주님께 일만 달란트 탕감받은 
구속의 은혜와 사명인으로 부르심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유럽CMI선교사 온라인 수양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속에서 
기도를 통한 영적 돌파의 역사들이 삶과 선교의 현장에서 
흥왕하게 일어나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양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회장단과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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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I TELL YOU, 
WHATEVER YOU ASK 

IN PRAYER,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AND IT 
WILL BE YOURS.

MARK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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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January 11, 2022, we had the Australia Online 
Retreat, attended by about 60 people for 4 days. We 
like to have time to reflect on and give thanks to 
what God has done.

1. One Theme, Various Messenger Styles, the 
Messages revealing the Wounds in their Hearts.
This conference was held under the theme of ‘Truth 
and Freedom.’

In the opening lecture (John 8), Shepherd Grace 
challenged, “Are you really free?”, and shared the 
loneliness and rejection when she first came to 
Australia as a missionary kid. And she calmly and 
boldly challenged how we can be free from these 
emotions.

Lecture 1 (John 8) was delivered by Moses Hwang, 
a shepherd of Monash chapter in Melbourne and 
delivered powerfully and refreshingly under the 
theme of ‘Freedom from Guilt’. He declared, “We 
were not created to live with guilt!”

Lecture 2 (John 5) was preached by Missionary 
Paul Oh from Sydney under the title of ‘Freedom 
from the Loser Mentality’. Taking as an example his 
experience of caring for his elderly mother, who has 
dementia, he emphasized that there is true freedom 
when obeying God’s words.

In Lecture 3 (John 9), Pastor Max Warmington, who is 
an Australian and retired pastor attending the Gold 
Coast CMI now, shared ‘Freedom from a Feeling of 
Inferiority’. He lectured that the feeling of inferiority 
from blindness could end with positive results of 
meeting the Shepherd Jesus through the positive 
obedience of “go and wash”.

Lecture 4 (John 8) was preached by Shepherd Jinyong 
Jeong of Sydney with the title of ‘Freedom from the 
Power of Sin’. As if we had to pay a million dollar fine 
in the face of the power of sin, he said we are utterly 
powerless and incompetent. He said that only an 
intimate and personal ‘knowledge’ of Jesus gives us 
the experience of freedom from that impotence.

Lecture 5 (Matthew 6) was witnessed by Shepherd 
Patricia of Sydney under the title of ‘Freedom from 
Worries’. Just before her lecture, Scarlett, sister from 
Monash, testified how she learned trusting Jesus and 

became free from her constant worries: tuition, her 
job, and so on. With her daughter Rachel’s help of 
PowerPoint presentation, Shepherd Patricia pointed 
out God’s words to put God first as the master to 
overcome worries.

In Lecture 6 (John 4), Anna, Shepherd of Brisbane 
preached under the title, ‘Freedom from the Thirst of 
the Soul’. This sister, who is her first year in college, 
shared her own thirst for recognition and compliment 
from others, explaining that she was like a ‘broken 
jar’, happy when she received them, but depressed 
when she didn’t. She said Jesus is the ‘Living Water’ 
and that in order to receive Jesus, we must find and 
dig out what is a ‘hardened stone’ within us.

In Lecture 7 (Matthew 9), Missionary Isaac Lee from 
Brisbane testified under the title of ‘Freedom from 
greed’. As he shouted “Follow me” several times, he 
testified of the heart of Jesus, inviting us to walk 
away from greed and walk with Jesus.

In Lecture 8 (1 Peter 2), Missionary Noah Kim of 
Sydney delivered a sermon in Korean under the 
title, ‘Freedom in the Identity of a Christian.’ He is 
currently suffering from thymic cancer but testified 
to a message he received (Proverbs 4:20-23). He 
explained that ‘possession’ means ‘special treasure’, 
and we are God’s specially chosen children. He 
testified of the freedom to approach our God 
anytime, anywhere and our mission as his children.

In Lecture 9 (Galatians 5), Missionary Samuel Lee 
from Perth shared ‘the Freedom of Life led by the 
Holy Spirit’. He encouraged us to realize our sinful 
nature, acknowledge the Holy Spirit, and obey the 
Holy Spirit.

2. A Retreat where Young People are used 
preciously as Lecturers of the Word
Thankfully 5 out of total 10 lecturers were from 
the next generation. They prepared very excellent 
messages and delivered them powerfully. All 
attendees were impressed by their powerful 
messages. The youngest lecturer at this retreat 
was a first-year college student Anna. Based on this 
sister’s lecture, 3 out of 6 students gave testimony. 
The phrase ‘recognition of people’ experienced by 
young people of the same age has come up a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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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Moses, and Shepherd Jin Yong also spoke in 
depth under the theme of ‘Truth and Freedom’.

3. A smooth Online Zoom Retreat
Missionary Isaac Min hosted for 4 days and 
repeatedly uploaded a PowerPoint presentation with 
background music 10 minutes before and 10 minutes 
after each lecture. Each CMI chapter prepared and 
served music before and after the lecture.

4. Retreat with 6 Testimonies
At this retreat, Haerang, Anna, Lydia, Alex, David, 
and Mina shared their testimonies.

Sister Haerang said she wanted to focus on getting 
to know Jesus better, leaving her worries about the 
future after graduation and the expensive tui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to Jesus.

Sister Anna prayed for Jesus to soften her heart as 
she confessed her own pride in her anger at God’s 
words, and that she was utterly incompetent and 
needed God.

Sister Lydia, among three groups of her schoolmates, 
shared her worries of what she would do if she 
didn’t belong and get along well. She prayed for her 
progress in faith before God at these times.

Alex said he wanted to find the ‘Living Water’ but also 
confessed his ‘blocking stones’ such as the stable 
financial state and the recognition of people. He 
also said that he needed the help of Jesus to remove 
these stones, and that he would like to have daily 
communion with him.

Brother David confessed his insecurities in fear of 
losing the love he received among his worldly friends 
and being viewed as a religious lunatic. But he said 
he was ashamed to suddenly realize that the things 
he feared to lose were so trivial compared to what 
God had given him as a gift of Jesus.

Sister Mina confessed that her job was her own 
‘broken cistern’, stating that she lived up to the city’s 
glamorous home and her recognition as a leader 
among her co-workers. But when she thinks about 
eternal things, she decided to cut back on her job 
and focus more on getting to know Jesus.

2022년 1월 대양주 CMI 
여름수양회 보고
오마태 (호주 시드니)

2022년 1월11부터 4일동안 약 60명이 참석했던 호주 온라인 
수양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1. 한가지 주제, 다양한 메신저 스타일, 메신저의 아픈 삶의 
부분을 드러내는 수양회
이번 수양회는 진리와 자유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프닝 강의 (요8장) 에서 멜번 그레이스 목자는 ‘당신은 
참으로 자유한가?’라며 도전하였고, 자신의 선교사 2세로서 
처음 호주에 왔을때의 외로움과 거절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감정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지 
잔잔하면서도 담대하게 도전하였습니다. 

1강 (요8장)은 모나시의 황모세 형제가 전하였는데, ‘
죄책감에서의 자유’라는 주제로 파워풀하고 시원시원하게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2강 (요5)은 시드니의 폴선교사님이 ‘패배자 마음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찬찬히 전하였습니다. 치매이신 
노어머니를 보살피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참 자유함이 있음을 역설하였습니다. 

3강 (요9장)은 골드코스트 교회에 참석하는 Max 
Warmington 호주인 목사님이 ‘열등감에서의 자유’를 
나누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열등감이 ‘가서 
씻으라’라는 긍정적인 순종을 통해, 목자 예수님을 만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의하셨습니다.

4강 (요8장)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시드니의 정진용 목자가 설교했습니다. 죄의 힘 앞에서는
million dollar 벌금을 지불해야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힘없고 무능함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것만이 우리를 그 무능함에서 자유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5강 (마 6장)은 시드니의 패트리샤 자매 목자 (인도네시아인)
가 ‘염려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증거했습니다. 강의 
바로 전에는 멜번의 스칼렛자매가 자신의 학비, 직장 구하는 
걱정 등 늘 걱정하는 죄 문제에서 예수님을 신뢰할 때, 어떻게 
자유할 수 있었는지 간증했습니다. 강의 동안에는 패트리샤의 
딸 레이첼이 파워포인트를 넘겨주면서 엄마의 강의를 
도왔고, 자신의 늘 걱정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나누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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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에 기초해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하나 
전해주었습니다.

6강 (요4장)은 브리즈벤의 예지 목자가 ‘영혼의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인 이 자매는 인정과 칭찬에 대한 자신의 목마름을 
나누면서, 그것을 받을 때는 행복하지만, 그렇지 못할때는 
우울한 ‘깨진 항아리’와 같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굳은 돌인지 찾아서 파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강 (마 9장)은 브리즈벤의 이이삭 선교사님이 ‘욕심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증거하셨습니다. ‘Follow me’를 여러번 
외치시면서, 욕심으로부터 떠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8강 (벧전 2장)은 시드니의 김노아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신분 안에 있는 자유함’이라는 제목으로 
한글로 설교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흉선암을 앓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받은 말씀이 (잠 4:20-
23) 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소유’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이라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자녀로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과 그에 따르는 
사명을 증거하셨습니다. 

9강은 (갈5장) 퍼스의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성령이 이끄는 
삶의 자유함’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인정하고, 성령을 인식하고, 순종하라고 
전하셨습니다.

2. 청년들이 말씀 강사로 귀하게 쓰임받고, 더 말씀이 
깊어지는 수양회
이번수양회에 10명의 강사 중 5명이 다음 세대 강사들이었고 
나머지 5명은 선교사님 및 목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강사들이 말씀을 탁월하게 준비하고 잘 전함으로 메신저들로 
굳건하게 세워져가서 크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수양회의 가장 어린 강사는 대학교 1학년 예지목자였습니다. 
이 자매의 강의안으로 소감강사 6명중 3명이 자신의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겪는 사람의 인정 
(recognition) 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레이스, 
모세, 진용목자도, ‘진리와 자유’라는 주제로 깊이있게 
전하였습니다. 

3. 진행이 매끄러운 온라인 줌 수양회
시드니 민이삭 선교사님이 4일동안 호스트 하시면서, 매 
강의 10분전과 10이후에 배경음악과 함께 파워포인트를 
자동적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강의 전후의 뮤직을 각지부에서 
준비해 섬겨주셨습니다. 

4. 6명의 소감강사를 세운 수양회
해랑, 예지, Lydia, 상범, 다윗, 미나 등 6명이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해랑자매는 유학생의 비싼 학비, 졸업후 장래에 대한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지자매는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씀 앞에 화가 나는 자신의 교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리디아 자매는 학교 친구들의 세 그룹 속에서, 잘 소속되고 
어울리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던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나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상범형제는 어릴 때 이사를 많이 다니는 문제로 친구들에게 
마음을 닫고 살았던 자신을 소개하면서 ‘생명의 물’을 찾고 
싶다고 했고, 자신에게 있는 안정적인 경제환경,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막고 있는 돌’을 고백했습니다. 또 이런 돌을 
제거하기위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 예수님과 매일 
지속적으로 사귐을 가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윗형제는 세상 친구들속에서 자기가 받고있는 사랑을 
잃고, 종교쟁이로 비칠 것을 두려워하는 자신의 불안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문득 하나님이 자신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에 비해 자기가 잃기를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나 사소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미나자매는 직장이 자신의 ‘구멍난 항아리’라고 고백하면서, 
시티의 근사한 집과 직장동료들의 리더로서의 인정을 좇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쓰레기일 뿐이며, 직장 일을 줄이고 예수님을 아는데 
더 초점을 맞추겠다고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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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아르헨티나 여름 수양회 
보고서
김사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저희는 올해  느혜미야 8:8절 말씀을 연 요절로 잡고 2022
년을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Neh 8:8

느혜미야 8장은  느혜미야의 지도 아래 52일만에 무너져 
황폐하게 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만에  중건한 후에 
학사 에스라를 통한 말씀 사경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판데믹으로 
대면예배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원치않게 말씀 사역이 
약해지는 가운데 이 말씀을 요절로 잡고 올 한해 권세있는 
말씀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1대1 성경공부. 그룹 성경공부, 
그리고 금요메시지와  주일메시지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또  
올한해  신실한 성경선생을 세워가는 한해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 여름 수양회도 말씀에 관한 주제로 
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양회부터 이제 Gustavo 담임목사와 
4명의  동역자 (보통 교회: 장로에 해당) 를 선출하여 5명이 
매주 화요일에 모여 말씀을 공부하며 교회 제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번 여름수양회도  
전적으로 이 분들이 자립적으로 말씀을 정하고 말씀강사와 
소감강사 등 모든 프로그램을 정했습니다. 

수양회는 사정이 허락지 않아  넓고 좋은 야외 수양관에서 
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판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 전체 멤버가 모여  닫힌 공간에서 오래 함께 있는 
것는 무리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어린 자녀들이 있거나 
교회 올 수 없는 분들 혹은 다른 도시나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Zoom 성경공부반을 
3개 개설하였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는그룹 성경공부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랫만에 모여서 
함께 성경공부를  할 수 있어서 모두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오래 있을 수 없어서 프로그램을  slim 하게 짰습니다. 순서는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20분까지 9개 그룹별 성경공부가 
있었고 그 후 5:30~ 7:30까지 찬양, 주제강의 및 소감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제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었습니다. 

제 1강은 “하나님과 말씀”  본문은 시편 33:1-9 말씀으로  
Oscar Pinedo 형제가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거듭 반복하여 증거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바로다 (V.1)”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이십니다 (6).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이끌어 내시는 능력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그 
말씀은 신실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새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찬양함이 마땅함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에  Rodolfo 형제가 주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페루에서 부모님을 따라 아르헨티나에 온 대학생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말씀을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모든 모임에 
참석하며 그의 남편과 두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있어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Rodolfo 고등학교 때 교회 나오는 
한 자매를 사귀고  있었는데 그는 세례를 위한 성경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사귀던 여자친구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리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미디어 파트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 하고 찬양 
하는 삶을 살고자  소감을 통해 결단 하였습니다. 

제 2강은 예수님과 말씀: 히브리서 1: 1-3 말씀으로 Sebastián  
형제가 전했습니다. 그는아주 충성스러운 자매리더 Nieves 
의 남편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신앙문제로 부부 싸움을 많이 
했는데,  변화된 아내를 통해, 꾸준히 눈물로 기도한 아내의 
기도와 현숙한 내조를 통해 조금씩  마음이 열려서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두 아들과 함께 전 가족이 충성스럽게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 아내에게 
성경 배우기를 요청할 만큼 말씀에  대한 소원이  많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수양회 주제 강사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 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음바된 창조주시요, 만유의 후사로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본체의 형상임을 증거 하였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차분히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제 소감은 Diana 
자매님이 발표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거듭났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좇아 살 때 그 결과는 
너무 부끄러운 죄의 삶임을 고백하고 ,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 
곧 죄와의 싸움임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르고자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죄와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짐을 깨닫고 말씀에 손종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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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강은 성령과 말씀은 요한복음 16:7-15 말씀으로 Diego 
Tarado 형제가 전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6:7-15절에 기초하여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설득력있게 잘 전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책망은 스페인어로는 설득하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신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인격적으로 설득 하셔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누구도 죄를 죄로 
인정 하거나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은 성령의 내적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떠나서 역사 하지 않으며 자기 의미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하며 순종해야 함을 설득력 있게 전했습니다. 

소감은 Esteban 형제가 전했습니다.  그는 소감 강사가 된 
것이 많이 부담이 되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것을 감사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 심판에 대해 증거하시는 성령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죄를 적발하시는 성령님, 말씀을 
기억케 하시는 성령님을 잘 순종하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식은 Florencio 
Varela 교회를 개척하시는 Andrés Lee 선교사님이 
집전하셨습니다.  이번 세례식에는  3세대 세 여성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먼저,  Maura할머니 (82세), Patricia어머니 ( 
54세),  Patricia 딸( 25세) 이렇게 3사람이 받았습니다. 이 
가정은 저희 교회에 나온지는 오래 되었지만 교회에서 차로 1
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에 살고 있어서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드레 선교사님 가정이 그곳에 
개척을 시작 하셔서 이제 개척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코로나 판데믹으로 2년이나 세례가 미루어지다가  
이번 수양회에  드디어 세례를 함께 받게 되어 가정으로나 
교회로나  큰 축복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세분은 소감을 통해 
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통해  성장하고자 
결단했습니다. 

제 4강은 폐회말씀은 딤후 3:14-17 까지 Gustavo 목사가  
증거했습니다.  

수양회 결론 말씀으로  Gustavo 목사님이  증거했습니다.  
선교사님들 뒤를 이어 이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매주 말씀공부 
인도와 주일 메세지 준비와  이제 돌이 지난 아이의 아빠로 
남편으로 역활, 그리고 교회 제반 문제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4명의 동역자들과 마음을 합하여 역사를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매주 말씀을 

통해 자신을 통찰케 하시고 새힘과 위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 해야 되는지를 증거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폐회 예배 후에  11시에  버스 두대를 대절하여 시내에 있는 
공원으로  피크닉을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판데믹으로 인해  2년 동안이나  가질 수 없었던 요회 별  식사 
펠로쉽 을 열린 공간 ,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서로 풍성히 준비 
해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어떤 그룹은  소갈비를 숯불에 
구워서 나누어 먹으며 참으로 오랫만에 자유로운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판데믹 동안 8명의 애기들이 
태어났

하나님께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 이루신 역사는
1. 2세들이 역사의 주인공들로 자리매김 하는 바톤 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직 어리고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이들이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을 대신하여 수양회 전체 주제, 본문말씀. 
주제강사, 소감강사등등 모든 것을 Gustavo 목사님과 4명의 
동역자 (Issac, Nieves, Carlos, Daniel) 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의견을 나누며  분반 리더들과 말씀을 공부하며 
인도했습니다. 

2. 판데믹 기간 이었지만 ZOOM과 대면 그룹 공부를 병행 
함으로써 더  많은  형제들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3. 말씀을 주제로 한 수양회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고 힘쓰고자 결심하는 
수양회였습니다. 

우리는 한 없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수양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로 이 역사에 동참해주신 세계에 흩어져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동역자님과 형제자매님들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받으서서                       

김사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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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포스퀘어 복음교회의 사역 방향은 이사야 58:12절 
말씀에 기초해 “황폐한 터를 세우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사역으로 이탈리아에 300개 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하는 

이탈리아는 순교자의 피로 적셔진 
축복의 땅입니다 (12월)
원대식(폴리캅) 선교사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는 선교 대상국이 아니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개신교 선교사들의 무덤” 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9년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래되고 잘못된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습니다. 

로마는 2000년 전 혹독한 박해와 순교자들이 흘린 피 위에 
기독교가 세워진 곳이기에 유럽과 세계선교를 위해 아주 
중요한 전략 도시입니다. 카톨릭에 본산인 교황청이 자리하고 
있고, 오랜 기독교 문화와 전통과 유산을 갖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이탈리아는 파송 선교회나 교회의 선교사 사역비 지원방식이 
아니라 현지에서 자립하며 사역하는 자비량(Tent-maker) 
선교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1% 미만 
수준의 개신교 비율을 볼 때, 자비량 시스템이 현재까지는 
가장 적합한 선교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92년 10월 선교 초기부터 현재까지 29년간 일과 사역을 
병행하여 왔으며, 2007년 9월 “Roma Foursquare” 현지인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도 Part-time으로 자립하며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본 최소재정 마련과 
최대사역 시간 확보는 제 선교 삶의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기하는 사단의 공격이 
심하고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기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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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을 갖고 있으며, 한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믿고 
회복되어 충성된 제자로 살아감으로 그들을 통해 새로운 
제자들이 서고 교회들이 개척되도록 돕는 것이 주된 사역 
방향입니다.  

관광 관련 업종에서 자립하는 저를 포함한 동역 선교사들에게 
2년 가까이 진행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선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립이 
전면 끊겨 배수진을 친 상황에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소그룹 성경공부와 핵심 제자 양성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공예배와 모임과 이동의 자유가 억압되고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소그룹 성경공부와 개인 맞춤형 케어를 통해 7
월 20일 현지인 3명(풀비오, 빈첸죠, 마리레나)과 선교사 
자녀 1명(요한)이 세례를 받고, 빈첸죠 형제님과 선교사 
자녀 2세들이 차세대 현지인들을 위한 리더들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광야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자가 
되사 예비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먹고, 마시고, 입을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제 인생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심을 새롭게 인식시켜 주시고 믿음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선교지에서 29년 동안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진 2년여간의 
강제 안식년을 보내며, 50대 중반 이후 선교사 삶 후반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이탈리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탄의 은혜가 심령마다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 드립니다. 또 주님의 소망과 비전으로 가슴 
설레는 2022년 새해가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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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예수 사랑 공동체 (1월)
원대식(폴리캅) 선교사 (이탈리아 로마)

2022년 신년 로마 선교소식

2022년을 위해 기도하는데 옛날 어릴 때 보았던 시골 동네 
방앗간 모습이 머릿속에 떠 올랐습니다. 방앗간 문을 열고 
디젤엔진 모터를 가동하면 온종일 둔탁한 모터 소리가 
둘리고, 그 안에선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앗간 
주인이 모터의 힘으로 도는 구동축에 벨트를 이용해 여러 
기계를 연결헤주면, 고춧가루도 빻아지고, 쌀가루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고 하얀 쌀도 나왔습니다. 

올해 저희 로마교회 선교사역 방향은 요 13:34, 35절 말씀에 
기초해 서로 사랑함으로 “매력적인 예수 공동체” 만들기로 
잡았습니다. 각기 다른 선교사들이 모이면 함께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한 가정인 선교지는 
외로워서 힘들지만, 저희처럼 3가정이 모여있으면,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또, 서로 부딪힐 일도 많아집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인간 문제가 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의 터 위에서 더 건강하고 매력 있는 예수 
공동체,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키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업그레이드”된 영적인 도전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첫째,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요, 전적으로 무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에 힘쓸 것입니다. 

둘째,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양한 지체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다른 
지체들과 몸을 세우기 위해 겸손히 섬길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달란트와 은사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므로 더 많은 다양한 많은 사람이 담길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맡겨진 부분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함께 감당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것입니다.

올해는 창세기 말씀을 부활절까지 15강으로 공부한 후에 지난 
몇 년간 믿음이 성장한 현지 리더들을 직분자들로 안수하여 
세우고자 기도합니다. 청소년들이 부모들의 품에서 떠나서 
자체적인 구심점을 찾고, 그들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 차세대 리더들로 서길 기도합니다. 

교회에 주신 근본 목적대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제자들을 키우는 일을 사역의 중심에 놓을 것입니다. 전도와 
기도, 그룹 & 개인 맞춤형 성경공부와 케어를 통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해지고 확장되길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탈리아 선교와 저희 로마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축복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raz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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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바렐라 지부 선교편지
이안드레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선교사님 가정은 잘 계신지요? 
지난 한 해도 저희 가정과 이곳 바렐라, 낄메스 역사위해 
기도와 지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빚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3주전에 
이곳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서 4일간 대면과 비 대면으로 
수양회를 가졌는데 우리교회도 함께 참석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3일째 날에 우리교회 3명의 자매님들(
마우라, 엄마 빠뜨리시아, 딸 빠뜨리시아)이 세례를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분들은 모 교회 
형제들과 저희 가정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성경 공부 해왔으며 
예배도 잘 참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 교회에서 
많은 형제자매의 축복가운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엔 저희 교회개척 일주년(작년 3월 7일) 이 되는 
날이어서 예배 후에 케익을 함께 나누고 제가 짧게 말씀전하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루신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깊은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역사는 비록 
눈에 띠는 큰 역사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에 주인의식과 하나님 역사에 동참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교회는 올 한해 "하루레체" 
캠퍼스 개척과 이를 위해 학생들 개학에 맞춰 한글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한 
자매님이 주일학교 교사 연수 받고 있습니다. 위하여 계속 
기도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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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아메리카 소식
김정우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11월 25일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리디아(김미숙) 선교사님이 
망막 박리로 인해서 부산 대학병원에서 수술하였습니다.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큰 수술이었는데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미 한쪽 눈을 실명한 상태라 
많은 동역자님 들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었고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망막이 잘 붙고 12월 25일쯤에 있을 기름 
제거 수술도 잘 진행되어 건강한 눈을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에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박채훈(다윗) 
이수연(안드레아) 선교사님이 교회개척 예배를 가졌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박다윗 선교사님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박채훈 이수연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1월 7일 Luz de vida(
생명의 빛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CMI 선교사님들의 개척정신에 도전받고 기도해오다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한류의 붐이 지속하여 
많은 사람이 한글을 배우기 원해, 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선교사가 초급반 15명, 
박채훈 선교사가 성경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중급반 10명으로 
한글학교를 했고, 이 한글학교가 끝나면 10여 명 정도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에는 각 대학에 전도하러 다니며 초청을 해도 학생들이 
잘 오지를 않았는데, 이제는 한글 교육을 계기로 적지 않은 
현지인들이 오겠다고 하네요. 한인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현지인 선교를 하며, 오랜만에 불신자들과 
함께 한글과 스페인어를 섞어서 성경을 공부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마치면 제자훈련으로 
연결시키고, 이들을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그룹의 리더들이 되어서, 소그룹을 통해 
섬기고 전도하는 리더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기회가 
되면 이들과 함께 단기선교도 하고, 또 까삐딸(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할 수 있는 전도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리더들을 양성해 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또한 현재 하고 있는 기존의 현지인 
목회자 재교육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산또 도밍고 3월 기도제목 
김종호 (도미니카 산또 도밍고), 

1. 막고리스 교회에서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리더들 
중심의 일대일 공부(동반자반)가 이번 3월 말에 끝나게 
되는데, 이들을 통해 일대일 사역이 계승되고 정착되는 
역사가 있길 기도합니다.

2. 산토도밍고 교회에서 리더들 중심의 일대일 공부(양육자반)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매주 월, 화, 목 저녁 비대면 큐티 
모임을 통해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길 기도합니다.

3. 문서사역 (생명의 삶 큐티 책자 보급)을 통해 도미니카(
공) 현지 교회들 가운데 큐티 사역이 정착되고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5월 중순에 있을 큐티 세미나 (
라틴 두란노 김주태 선교사 초청)을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4. 자녀(1)의 영혼, 가정구원과 자녀(2)의 새로운 직장 생활, 
건강,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산띠아고 소식 
김성경 (도미니카 산띠아고)

우리 엘리야 선교사님 천국 가고 난 뒤에 리더들과 함께 다른 
것은 감당해왔으나 수양회는 하지 못했습니다. 2월  초부터 
방역 해제되었고 이제 하나씩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전 전체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였고, 그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나 세례받지 못한 형제자매 님들 중 현재 3명이 
세례공부에 임하겠다고 하여 준비 중입니다. 목자 이노상, 
목동 에녹, 목자 버블리가 세례공부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목장 모임은 현재, 목장 Reconciliacion (목동 에녹)과 목장 
Union Celeste (목동 브루슬리)가 각 리더의 집에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동 에녹이 
인도하는 아이들 모임인 estrellas de Jesus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부족하고 능력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영혼이 변화되고 
아이티가 변하는 역사 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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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of security reason, we’ll briefly report on X, Y, 
Z nation ministries

X Nation Ministry:
1. They have a New Year conference with the theme 
of Romans 1:1 in 2021. Through it  God gave them 
the direction to become Bible teachers and disciple 
makers.

2. Amidst of pandemic God gave them the spirit to 
challenge and set goals for 2021. The goals for the 
ministry are 1) 15 centers to be pioneered, 2) 2,000 
1:1 & 1,500 Sunday Worship Service attendants, and 
3) 3 PhD’s , 30 MA’s, & 100 BA’s admission

3. During the pandemic, many lost loved ones and 
fell sick but the leaders stood firm in their faith and 
kept serving God’s word. The pandemic tested the 
faith of many leaders, but they overcame and won 
the victory.

4. As a result, they pioneered 2 more chapters. In 
total they now have 37 chapters. New disciple group 
of Samuel 24, Mary Magdalene B & C formed.

5. GCMI provided financial, medical assistance, and 
oxygen tanks. Thanks for it.

6. Professor W and his wife got infected by COVID 
19. All of them were alerted and prayed with united 
prayers. During this ordeal God gave him the visions 
of Ezekiel 37:1 & Proverbs 9:9. Even with his passing 
away, he saw that the X Nation CMI ministry would 
continue through those disciples who would receive 
higher education.

7. By God’s grace and support of GCMI 12 members 
secured their admission in online M. Div. course in 
Washington University of Virginia. God has given 
them the vision for 190 pastors to be ordained for 
his mission for one million shepherd ministries. 

Y Nation Ministry:
1. Due to political turmoil, Y Nation ministry suffered 
a lot. One member was tortured and killed.

2. Please keep praying for the nation and the Prince 
of Peace will bring peace on the land.

3. Pray for Pastor D and his ministry that they may 

overcome depression and the sense of uncertainty, 
continually holding on to God’s promises.

4. Pray for M. Peter Chung so that he may teach the 
Bibles to their leaders through Zoom.

Z Nation Ministry:
1. Z nation is one of countries with most Muslims. 
P. pioneered Z nation CMI after graduation from 
A. University. There are two shepherd families 
who married by faith & several shepherds and 
shepherdesses.

2. There are three chapters in that nation. B Center 
led by P., T Center led by B., and M. Center led by Pz.

3. During this pandemic they’ve held online SWS 
service with all three centers together.

4. In 2021, Ik faced few official inquiries on false 
allegation. But instead of fearful, he asked prayer 
support. They all together prayed for him so that he 
might keep his faith in God. If the inquiry reports had 
come out to be true, he would have lost his job or 
get suspended. But God answered their prayer. The 
investigation found him innocent and warned others 
not to harass him anymore.

5. Sister A opened a business. She believes she is 
a child of God and believes that God will protect 
her business from all difficulties. She offers regular 
tithes from the earnings of her business. Sister B 
lost her professional job during the pandemic. It was 
very difficult to find a new job, but they prayed for 
her, and she got a position in an organization, which 
it had been impossible to get that job without God’s 
help. C also got a prominent position in government 
out of many candidates in answer to their prayers.

6. The key verse for 2022 is 2 Corinthians 2:15. In 
2022, their resolutions are 1) to be active for God, 2) 
to struggle more for 1:1 Bible study, and 3) to have 
Jesus character in them.

7. Their prayer topics for individual and ministry are 
1) to teach 3 1:1 Bible studies every week and to raise 
at least one leader every year, and 20 to raise one 
shepherd and shepherdess every year by the year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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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Philippians 4:4

How could I rejoice always in the year 2021 in spite of 
pandemic, war and other pains in my country!

The year 2021 was full of worries, difficulties tests and 
trials for me. Though there was still corona virus that 
attacked lots of people in my country, we still ran our 
Bible school. Many also helped us to protect ourselves 
from this pandemic with some equipment and with 
some rules to follow. However, the military took 
power unexpectedly and caused lots of problems 
and difficulties in our ministries. I was in dilemma if 
I immediately let all students go back home or still 
be there. I prayed a lot and insisted to maintain the 
teaching. Some parents called me and asked to send 
their children back home. I did as they requested 
because it was very risky. I asked other students if 
they were willing to continue. Most students went 
back home but the final years students asked me to 
continue their studies and finish it. I rejoiced in the Lord 
not on the situations, but He blessed me and all my 
students in many ways that they could have finished 
their B.Th. course but without having graduation. My 
students wandered in different places, forests, other 
countries and other remote areas because of the war. 
It was still on my shoulder, and I personally prayed 
for them. Because of love gift from friends in abroad, 
my coworkers and I could have reached most of them. 
They were overwhelmed with such gifts especially on 
those bad occasions. I rejoiced on God’s provision.

As soon as the military took power, many 
demonstrations occurred in my areas. Lots of people 
were being arrested, tortured and killed. Many 
ministers, orphans and church members ran away to 
other neighboring countries and other remote places 
for their safety. Some friends suggested me to run 
away too. However, I was not in a position to leave 
the orphans alone. I wanted to even sacrifice my life 
for them if somethings happened to them. I just left 
my house and stayed with them for months in order 
to protect them from harm or whatever happened to 
them. They could have been provided warm clothes, 
healthy foods, and specific care though many suffered 
a lot in many ways in my country. I rejoiced in the Lord 
who had been with the orphans and protected them, 
fed them and clothed them for the whole year.

Most coworkers, orphans, my family members and 
I were badly infected by the covid 19 in last July. 
Some of my coworkers were badly in need of my 
prayers and help though I was also infected. I had to 
visit twice a day and encourage them and help with 
some medication and warm fellowship. It was so 
terrible because there was no oxygen available, no 
doctors, and no hospital open. The ages between 35 
to 55 were the most badly infected people and half 
of them died. It was so tough to endure that because 
war was threatening me and for my coworkers every 
day. That struck us a lot during we suffered. We were 
sometimes disappointed to listen news and to look 
on the situations. But I rejoiced in the Lord because 
He saved all of us including our orphans and family 
members. It was a miracle. I invited all coworkers 
to share their testimonies after we were healed. 
Everyone who shared on that day could not help 
controlling their tears to come down from their eyes 
to their cheek and to their jaw and dropping it to the 
floor. It was so overwhelming, and I was so touched, 
and I could not stop my tears either. How could I 
rejoice in the Lord on that day in the midst of that! 
Because everyone was totally healed! Praise God.

I also rejoiced in the Lord who provided, and I did 
not fail to manage the monthly salaries for all my 
coworkers. The Lord also provided their specific 
needs during those periods.

Because of war and pandemic, many became jobless 
and faced different kinds of difficulties. Some family 
members were hungry because of no foods at all. Their 
cries could not be heard especially in those situations 
because many others also suffered. The difficulties in 
my country would increase more and more in reality. 
I was praying to the Lord for them. The Lord also 
provided us some funds to help them. My coworkers 
could have provided more than 50 households with 
rice, noodles, onions, some medicines, and others 
for one month. Out of uncountable number of war 
and pandemic victims, my coworkers could have 
provided some food to our neighbors. It has been one 
month, and they are now in need of some foods. We 
could have shared our blessings to other victims in my 
home state and other remote areas. I again rejoiced in 
the Lord for providing us to reach those ne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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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ejoiced in the Lord who sent Blessings and Esther 
to USA to be able to further their studies. After they 
finished their high school, they could not continue 
their studies for two years because of the situations in 
my country. They had been so sorry and sometimes 
embarrassed. Blessings even tried to do different 
things because he was too bored to stay home every 
day. I did not have much idea and power to solve their 
problems. The Lord used Don and Ellen who decided 
to support their education in USA. Don applied the 
school for them. I do not have any single cent to send 
my children to schools in USA. But the Lord paved a 
way for them that they could have continued their 
studies in USA.

I rejoiced in the Lord who guided me and my wife to be 
able to finish to study the Book of Mark and the Book 
of Philippians. Studying on the book of Philippians 
encouraged me more.

I faced many unbearable difficulties and hardships 
in the year 2021. There are still many inappropriate 
things to share in public. But the Lord knows best 
and sustains my life till today. Such situations in 2021 
made me stronger in the Lord which sharpens my 
faith. I believe He will continue to bless me in the year 
2022 so that I can continue to rejoice in Him. Amen.

My prayer topics
1. Democracy in my country 
2. To reopen MUST soon and students can come back 
3. Orphans pure educations 
4. Coworkers may get back to regular works 
5. Blessings and Esther educations 
6. Our studies on the Book of Heb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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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PHILIPPIANS 4:4



DECEMBER-MARCH

RUSSIA MISSION REPORTS
DON-YEON HWANG (VLADIVOSTOK,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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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선교소식 

주안에서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황돈연, 정경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시106편 1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블라디보스톡 영광교회는 지난 12
월26일 성도들과 함께 성탄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예배후 
국제학교로 이동해서 2부 성탄축하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나 되는 추운 날씨이지만 성도들은 
열심히 샤실릭을 구워서 저희와 다른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식사 후에 율랴 자매가 성탄의 역사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율랴 자매의 아들인 스테판이 성시를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정경선 사모와 김현중 자매 그리고 황수진이 함께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에 관한 성경 퀴즈 대회를 
하였습니다. 퀴즈대회를 마치고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갑자기 저희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깜짝 선물을 저희에게 주고 축복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저와 정경선 선교사는 이를 통해 성도들이 
얼마나 저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느낄수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교회의 리더들과 함께 기도모임을 가지며 
올한해 감사한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2021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올 한해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약 3개월, 무릎과 손가락 
수술을 하느라고 약 3개월, 거의 6개월 정도를 선교지에서 
떠나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알렉산드르 형제 가정과 율랴 
자매 가정 그리고 인나 자매 가정을 교회의 동역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졸업하고 고향으로 많이 
떠났을 때 발렌틴 형제를 보내주시고 김현중 자매님을 
연방대 장학생으로 선발되게 하셔서 다시 블라디보스톡에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건물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매달 
월세를 내면서 사용하던 교회 건물을 이제는 관리비(전기,
수도,난방비)만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인들과의 회의를 거쳐서 교회 명칭을 블라디보스톡 
영광교회로 변경하게 하시고 법무부에 새로운 종교법인 등록 
신청을 하게 도우셨습니다. 또한 부족한 제가 매주 러시아어로 
주일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졸업을 앞두고 있는 큰 아이 인우가 취업이 되어 내년부터 
직장에 출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문제로 잠시 휴학을 
한 둘째 수진이가 잠시 동안이지만 러시아에 와서 반주자로 
교회를 섬길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수진이가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잘 치료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혈당이 정상보다 높아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왼쪽 
손가락이 방아쇠 증후군으로 통증이 있는데 잘 치료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도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기초위에 러시아 양떼들을 
섬길 수 있길 기도합니다.

2021.12.30. 블라디보스톡에서

황돈연, 정경선 드림

2022년 1월 선교소식

주안에서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황돈연, 정경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합니다. 저희는 교인 총회를 통해서 교회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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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톡 영광교회로 바꾸고 새로운 종교법인을 
법무부에 11월 말에 신청했습니다. 변호사는 1달에서 1달반 
정도 있으면 법무부에 등록이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 했지만 다른 교회들에서 오랜 시간이 걸려도 법인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빨리 법무부에 등록이 되고 정상적으로 영광교회로 
사역을 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러시아 신년 
연휴 기간이 끝나고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법무부와 
세무서를 통과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서 서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중보 기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블라디보스톡 
영광 교회가 이땅 러시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 니다.

저희는 그동안 covid-19 때문에 주일예배를 제외하고 모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후 리더들과 모임을 가지며 
수요일에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말씀도 공부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영하 
15도가 넘는 추운 날씨에 80이 넘으신 시묜 이바노비치와 
루치아 페트로브나 성도가 수요 소그룹 모임에 참석한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해서 
이 시간에 시묜 이바노비치에게 사영리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었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폐렴에 걸려 폐에 물이 차는 일이 생겨 
병원에 입원해서 물를 제거하고 현재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폐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서 자가 호흡을 
하고 퇴원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율랴 자매도 covid-19에 감염되어 2주째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으나 후유증으로 
무기력함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완전히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현재 러시아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제가 토요일에 교회에 있는데 한 청년이 
들어오더니 잠시 있다가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세르게이였습니다. 그날이 마침 저의 생일이었는데 
이야기를 하다보니 그 형제의 생일도 저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고 사영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어 
공부와 주일예배에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신의 
약혼녀와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토요일에 교회에 와서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아직은 
성경보다는 한국어에 관심이 더 많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주 온라인으로 진행된 유럽 선교사 수양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양회를 
통해서 예레미야 33: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는 말씀을 깊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한계 상황을 돌파하고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 상황이 선교를 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 마음껏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주일에 초청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블라디보스톡 
영광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둘째 수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에 있는 
혹의 개수가 줄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약만 
복용하고 수술이 없이 완전히 나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감사한 것은 첫째 인우가 하나님의 은혜로 취직을 했고 
첫월급을 하나님께 첫열매로 드린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바른 물질관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직장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기도합니다.

저는 아직 혈당이 높고 손가락 방아쇠 증후군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건강도 회복시켜주시고 
매주 러시아어 설교를 잘 감당하도록 영적인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발렌틴 형제와 김현중 자매를 통해서 청년부가 
활성화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또한 
어린이를 섬길 수 있는 사역자를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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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르 형제는 온라인으로 신학공부를 꾸준히 잘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전도사로 사역하도록 했고 적지만 
교회에서 사례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찬양인도를 하고 
짧은 5분 설교도 맡아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학공부를 통해 
장차 좋은 사역자로 자라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가정과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1. 황돈연 선교사 건강(당뇨, 손가락 방아쇠 증후군)
2. 알렉산드르 가정, 유라 가정, 인나 가정이 교회의 리더들로 
자라도록
3. 알렉산드르 형제가 신학공부를 잘 마치고 좋은 사역자가 
되도록
4. 사역을 위한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5. 청년부 부흥과 어린이 예배 사역자 세워주시도록
6. 정경선 선교사, 황수진 건강과 황인우 믿음으로 직장생활 
잘하도록

2021.1.31. 블라디보스톡에서

황돈연, 정경선 드림

2022년 2월 선교소식

주안에서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황돈연, 정경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러시아는 3개의 
백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불신이 심해서 백신 접종률이 3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현재 러시아의 일일 확진자가 4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자 러시아 정부는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고 30일부터 식당, 카페, 
스포츠 센타, 문화시설을 방문할 때는 백신을 접종했다는 QR 
코드를 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지혜롭게 방역을 하며 국민들이 잘 협조해서 
코로나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무릎 연골 수술과 방아쇠 증후군으로 인한 
손가락 수술을 잘 받고 재활 치료까지 마치고 블라디보스톡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돌아오자마자 저희는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않던 인나 자매의 남편 알렉산드르가 2주 연속 
주일예배에 참석했고, 피아노 반주를 하는 크세니야 자매가 
자신의 친구인 엠마를 주일에 초청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발렌틴이라는 형제가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오는 
성도들을 제가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저희는 성도들과 회의를 해서 교회 이름을 블라디보스톡 
장로교회에서 블라디보스톡 영광교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바꾼 이후 새롭게 법무부에 종교 법인을 등록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1월7일에 새로운 
성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가을 교회 피크닉을 갖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서 새로운 성도들을 많이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의 첫째 인우는 4학년 졸업반입니다. 한 학기만 
마치면 졸업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취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둘째 수진이는 난소에 혹이 있어서 수술 혹은 
시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증을 사라지게 하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러시아 
설교를 잘 준비해서 양무리들을 말씀으로 먹일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저희 가정과 러시아 선교를 위한 기도와 
섬김과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황 제임스,  황 그레이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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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선교소식

주안에서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황돈연, 정경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경제 재제로 인해서 
루블화는 폭락하고 외국에서 만들어진 비자 마스터 카드 
사용도 할 수 없고 ATM에서 카드로 돈도 찾을 수 없습니다. 
물가는 7배정도 올랐습니다. 설탕과 같은 일부 품목은 
쇼핑몰에서 1인당 판매하는 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험 
문제로 항공 사들이 비행기 운항을 정지해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직항과 한국으로 나가는 직항이 사라져서 비싼 
항공료를 내고 두바이나 중앙아시아를 경유해서 나가야만 
합니다. 빨리 이 땅에 평화가 찾아와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에 계속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니꼴라이 형제는 
알콜중독자였는데 알렉산드르 형제의 인도로 그동안 꾸준히 
수요모임에도 참석하고 주일예배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니 가출을 
해서 지금 행방을 전혀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인나 자매의 남편 사샤는 직장을 잃게 되어서 많이 힘들어 
합니다. 러시아의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시민들의 삶이 
많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러시아에서 더욱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들이 힘든 
이 시기에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복음을 영접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흥왕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저희는 매주 토요일 
한국어 공부를 통해서 러시아 대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의 학생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들과 좋은 관계성을 맺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연방대 다니는 현중 자매님의 관계 전도를 
통해서도 젊은이들을 성경공부와 예배에 초청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라디보스톡 영광교회를 
러시아를 위한 선교의 중심지로 만드시고 찬양팀과 성가대 
그리고 청년부를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의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데도 
저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알렉산드르 형제는 신학공부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신학공부를 통해 장차 좋은 사역자로 
자라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주동안 허리가 
많이 아파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쉬고 약간씩 
운동을 했더니 이제는 통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통증이 약간 남아 있는데 완전히 사라지고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블라디보스톡 영광교회와 
러시아 선교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도록,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 때에 이들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삶이 되도록.

2. 시묜 이바노비치가 퇴원했지만 호흡에 어려움이 있고 
체중이 많이 줄었는데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3. 매주 수요일 소그룹 기도 및 성경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4. 꼴랴 형제가 알콜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그의 아내 마리나가 함께 주님을 잘 
섬기도록

5. 인나의 남편 사샤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시도록

6. 알렉산드르 형제가 신학공부를 잘 감당해서 좋은 사역자로 
자라도록, 아내 올가가 잘 동역하도록

7. 코로나 및 각종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도록

8. 교회 성가대, 찬양팀이 구성되고 청년부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9. 황돈연 선교사의 허리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러시아 
설교를 잘 준비하도록

10. 정경선선교사의 건강과 황수진의 학업과 건강, 황인우가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잘 하도록

2021.3.31. 
블라디보스톡에서 
황돈연, 정경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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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ISE THE LORD.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PSALM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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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RA CHURCH CHAPEL

CONSTRUCTION TESTIMONY
JOSE CHUNG (VALPARAÍSO, CHILE)

깔레라 교회 예배당 건축 소감
정호세 (칠레 깔레라)

별로 한 것도 없고, 집(예배당) 하나 지은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가 하는 생각으로 인해 건축역사 소감 쓰기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축이 아니라 그 속에 채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백성이 가득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장소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당을 예쁘게 잘 지었다고 저절로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지런히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집인 예배당을 채우는 것이 사명인 
것을 깨닫고 이웃들과 동네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발품 팔고자 소원합니다. 그동안 게으르고 안일해서 편만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불충한 죄인의 
사역에 한국 교회들과 많은 선교 동역자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CMI 귀한 선교사님들이 자기들 
사역에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실 텐데 기꺼이 헌금을 보내 
주셔서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받는 것에만 
익숙한 칠레 교회 중 일부 교회가 건축 헌금을 보내 주는 

놀라운 일이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현지의 신자들이 헌금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예배당을 우리 교회 신자들만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웃 사람들과 쉼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영혼의 쉼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은 물론이요 어린아이들까지 와서 쉬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람들이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는 동네 속에 주민들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존 신자는 물론이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예비 신자들까지 제집 드나들듯 마음껏 이용하고 즐기는 
그런 공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혹 도둑질하려고 들어오는 
못된 사람이 있더라도 회개하고 변화되는 주님의 성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며 기도하며, 무엇보다 풍성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당으로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날까지 
쓰임 받는 예배당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당 건축하는데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 해 주신 선교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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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의 단계
권순만 (이태리 로마)

키르케고르는 실존의 단계를 미적 실존, 윤리적 실존, 종교적 
실존 세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미적 실존과 윤리적 실존 
경계에 아이러니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아이러니(irony)
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뜻을 명확히 몰라 아이러니하다. 
아이러니는 모순된 행동 또는 행동의 부조화를 이룰 때 
사용하지만 본래 뜻은 가장, 변장 또는 가면 쓰는 것을 
의미한다.

소설 ‘폭풍의 언덕’에서 주인공 히스클리프는 그의 사랑하는 
여인 캐서린을 사랑하는 만큼 증오한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이별을 고하는 것과 상통한다. 영화 ‘포세이톤 어드벤쳐’에서 
목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절규한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못할망정 방해나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은 돕는 
자이면서도 방해자이기도 한 것이다. 어느 저명한 교육자가 
TV에 나와 청소년 문제에 대해 열강을 토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의 아들은 서점에서 책을 훔치고 있었다. 성경에서 
야고보는 ‘단물과 쓴물’이 같은 샘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선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전 인류가 꼼짝 못하는 것. 한 
사람으로 인해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 것. 모순, 불합리, 
가장, 변장, 가면 쓰는 것의 아이러니는 우리의 삶을 혼돈, 
불안, 절망에 이르게 한다.

키르케고르는 이제 윤리적 실존에서 종교적 실존에 이르는 
경계선에 유머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보통 웃기는 사람에게 
유머 (humor)가 있다고 한다. 유머는 웃기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외쳤던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로마서 7:19) . 사실 

이것이 가장 웃기는 유머다. 앞에선 선을 외치고 뒤에선 악을 
행하고, 입으론 정의를 말하고 손으론 불의를 행하는, 요즘 
자주 등장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모순,  이 모든 모순된 우리의 삶 자체가 유머다. 이 단계 또한 
끊임없는 절망과 고뇌의 연속이다.

마지막 종교적 실존은 절망을 전제로 한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면서도 한편으론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신앙이 일어날 수 있고 따라서 절망은 
신앙의 길을 열어주는 가능성이다. 절망에 이른 자는 철저히 
혼자가 된다. 혼자가 될 때 사람은 실존 앞에 자신이 누군가 
질문하게 된다. 그리고 신 앞에 설 때 비로소 그 답을 찾게 
된다. 

영원한 하나님은 그 본성 영원과 정반대인 시간적 존재, 즉 
인간의 형태로 존재했다. 반면 시간적인 인간은 그 본성 
찰나와는 정반대의 존재 즉 영원한 존재의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역설, 파라독스(Paradox)다. 이 땅에 가장 
위대한 파라독스는 예수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가장 어리석음이 가장 지혜로운, 
가장 천한 것이 가장 귀한, 가장 낮은 것이 가장 높은....

아이러니도 유머도 파라독스도 모순이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와 유머는 우리를 혼돈과 불안 그리고 절망으로 
인도하지만 파라독스는 영원한 진리로 인도한다.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절망의 절벽에 
서 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이 절망을 거쳐야 인간은 
비로소 종교적 실존에 이른다고 말한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면서도 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 우리는 어느 때보다 
역설의 진리가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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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AINE RELIEF FUND 
RAISI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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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ant to give an update of fundraising for the relief 
of Ukrainian Refugees. The amount of $17,420 has 
been collected from our coworkers in USA, Europe, & 
Dominican Republic so far (March 28, 2020)

M. Stephen Kang, who is a newly appointed President 
of CMI Europe, told that the presidential team in 
the European CMI has discussed about how to use 
the fund and decided to distribute to several ends: 
Moldova (4.5k Euro), Hungary (3k Euro), Lithuania (2k 
Euro) and Poland (1k Euro).

I want to say my deep appreciation to each and every 
member of CMI North America for your prayer and 
care for others. GCMI General Assembly 2022 and 
its budget report showed that CMINA had taken a 
lion’s share in support of the world mission and 
fundraising for the Pandemic Relief in 2021. My 
brothers and sisters in the LORD jumped into an 
action for the needs of Ukrainian Refugee Relief 
fund. As Pastor Zechariah Han shared in his series 
of updates diligently (for that BIG thank you to 
Pastor Han!), a fund of more than $10,000 has been 
collected or pledged for offering. 

Thank you all for your generous heart in fundraising for 
our neighbors in Ukrainia. May God bless you richly!

Update: 
Lithuanian Pastors Arturas and Gediminas delivered 
relief goods to residents of the Ukrainian region of 
Mucachova. Mucachova is a hub, from where the 
relief materials are further delivered to eight districts. 
Thank you for your support. They visit the city every 
Friday, and their next schedule for visiting is April 
2nd. Please pray for their safety.

Our relief fund of 2k euro was delivered to Pastors 
Arturas and Gediminas in Lithuania for their relief 
activities.

Pastors Otto and Leonardo are collaborating with 
Hungary CMI. The Hungarian pastors have resided 
in Ukraine. They have worked in Ukrainian refugee 
relief activities. The CMI fund of 3k euro was delivered 
to the pastors for their relief activity.

Pastor Leonardo expresses his thanks to GCMI 
for their prayers and material support. Today he is 
leaving to Odessa to help his wife and other people.

Pastor George Michailova from Moldova reports:

Peace of Jesus Christ be with you all! Every week we meet 
refugees at the border and transport them to Romania 
directly or to our centers, then to Poland, (sometimes 
to Lithuania), Czech, or Germany. My responsibility in 
our team is to transport refugees.  This time we took 
refugees to Lithuania for the first time.

Now we are very busy with work for the refugees. 
We have had over two thousand refugees passing 
through our centers every week. While some of 
them are staying longer in our centers, most of them 
we transport to other Europian nations.  Last week, a 
brother from our church, took ten people by minibus 
to Lithuania, Klaipeda.

M. Stephen Kang writes: 
(translated to English and edited by Isaac Koh)

Thank you for your donations for Ukrainian refugees. 
Here is an update for the fundraising and how the 
fund has been used:

Total offering 18,708.96 euros (including donations 
from CMI North America 9,879.12 euros). The fund 
has been sent to multiple ends as below (unit: euros):
Moldova €6,300
Hungary €4,800
Lithuania €4,048.46
Vienna €2,500
Poland €1,000

Commission for wire transfer: €60

About Vienna, the fund was sent to the United 
Church.  The United Church goes twice a week by bus 
(from JHU Church to €2000; total €4500 were sent to 
the United Church).

About Moldova, we have decided to wire transfer to 
Missionary David Kim in Romania.  Missionary David 
Kim will transfer the fund to Pastor Jorah, when 
Pastor Jorah visits Romania on April 11, on his way to 
transport refugees.

Today, we will end the fundraising efforts for the 
Ukrainian refugees. We continue to pray that the war 
end, peace come, and stability b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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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ENOS AIRES, ARGENTINA
이름: 김용원(Mateo) 
나이: 71세 

파송교회: 부산 CMI(미래로 교회) 

파송년월: 1984년 1월 20일 

요절: 마태복음 6: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름: 장순영(Sara) 
나이: 69세

파송교회: 부산 CMI(미래로 교회) 

파송년월: 1984년 1월 20일 

인생요절: 창세기 12:1,2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 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믹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선교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주소: Calle Lavalle 3930 CABA ARGENTINA 

선교사역: 
1984.1.21: 아르헨티나 개척 (5가정 부부 선교사 10명, 자녀 
8명, 총 18명 공동생활 시작)

1984.2: Palomar로 셋집 구함 - 봉제업 시작

1984-1985.12: Proviancia de Bunos Aires 거주

1986.12 교회를 Montevideo 242,2Piso Capital 로 옮김 
1987.04 교회이전 AV. Corrientes 2569. 4P Capital Fed 
옮김

1990.07 교회 이전 Uriburu 142 Cap, Fed.

1991.04 조용태, 박길자 선교사(부산 UBF) 입국 

1991.08 교회건물 구입 3층 건물 *URIBURU 142-148,150

1992.08 조남인, 박계향 선교사 가정(서울 종로 3부) 입국

1993.08 김원곤 선교사(부산 UBF)입국 

1993.12 서성하 선교사 입국(대구 UBF) 입국

1995.05 신엘리야 선교사님 가정 꼬르도바 개척을 위해 파송

1997.03 김정우 선교사 (대구 UBF) 선교사 입국

2005. 이노아, OBDULIA 선교사 Santa Fe 개척 

2010.05 문두태, 정금희 선교사 가정 San Justo 개척

2013.12 Lavalle 3930 2층 건물 교회로 구입 및 이전 

2014.12 리더십 이양:
 김마태 선교사 (27년간 담임)이임 
 정장읍(이삭)선교사 담임목사로 취임. 
 이종환 목사. Gustavo Salas 목사 부목사로 취임.

2015.05.목사 임직식: 정장읍, 이종환, 문두태, Gustavo 
Salas 목사 임직

2019.12 정장읍 목사(5년간 담임) 이임-Gustavo Salas 
목사취임

2020.03 코로나 비루스로 인한 비대면 예배 실시

2021.05.30 Consejo de colaboradores 선출 및 임명
 Gustavo Salas, Issac Cheongo, Nieves Coria,
 Carlos Mienero, Daniel Kim (5 personas) 

2021.10 대면예배 실시

자녀
1. 김지혜 (43세)
학교: 컴퓨터 
정보공학과 (UBA)
결혼: 2005. 10.01/ 
현재: 독일 베를린 
CMI 교회에서 동역 
자녀: Yan (14세), 
Tim (12세), Sophie 
(9세) Paul (3세)

2. 김에스더 (38세) 
학력: 건축학과 
(UBA)
결혼: 2019.06.29/ 

직장 : AGIP 세무 공무원 
자녀: Josefina Yerim (1세)

3. 김다니엘 (33세)
학력: 치과대학교 (UBA) 
직업: 개인 consulto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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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장읍 (Isaac)
나이: 68세

파송교회: 부산 미래로 교회

파송년월: 1984년 1월 21일
인생요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름: 이혜숙(Rebeca)
나이: 67세

파송교회: 부산 미래로 교회 파송년월: 1984년 1월 21일

인생요절: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선교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교회

주소: Lavalle 3930 CABA교회

교회사역 1984년 - 2021년:

자녀
1. 정이삭 (41세): 의사
정 브리스가 (동역자) 
Cheong Pablo David -
Cheony Jonatan Evans 

2. 정한나 (39세): 옷가게 운영
최범준(동역자)
최이반나
최아마리스

이름: Gustavo Jesús Salas
나이: 46세

파송교회: CMI (Iglesia El Camino)

인생요절 마태복음 11:28-30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경 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름:이휘 (Ruth)
나이: 38세

파송교회: 광주 향기교회, x-nation (CMI)

선교지: 아르헨티나부에노스 아이레스

인생요절: 빌립보서 1: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교회주소: Lavalle 3930, C190 CA, provincia de Bs. Ast

교회전화: 011-4861-4868

선교사역:
2015년: 목사 안수

2015-2019 년: 부목사

2019 - 현재: 담임목사

자녀: 
1. Israel David Salas (1세) 

88    April 2022



이름: 이종환 (Andres) 
나이: 61세

파송교회: 광주 CMI 

파송년월: 1984년 1월 21일

인생요절: 베드로전서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름: 이명숙 (Rebeca) 
나이: 65세

파송교회: 광주 CMI

파송년월: 1984년 1월 21일

인생요절: 로마서 1:5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 하나니

선교지: 아르헨티나

교회주소: Florencia Varela. provincia de Bs. As

교회전화: 15 11 6881 2831

선교사역:
1984-2020: 아르헨티나 CMI 동역 

2021년 3월 7일 - 현재: Iglesia Varela 사역

자녀:
1. 이드보라 (36세): 건축가
 이에스겔 (동역자)
 이안나 루시아(자녀)

2. 이그라시엘라 (32세): 의사

이름:
박채훈(David)
나이: 50세

파송교회: 광주 센터

파송년월: 1999년  
1월 26일

인생요절: 신명기 6:5 
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름: 이수연 (Andrea)
나이: 49세

파송교회: 광주 센터 파송년월: 1999년 1월 26일

인생요절: 창세기 12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 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믹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선교지: 아르헨티나

교회주소: Albarracin 1776

교회전화: 11 3392 3377

선교사역
1999-2008: 아르헨티나 CMI 동역

2008-2018: 부에노스 벧엘 교회 부목사로 사역 

2018 - 현재: 현지인 목회자 및 리더들 재교육 Luz de Vida 
교회 개척

자녀:
1. 박빠블로 (21세): 대학생 (컴퓨터 informacion) 

2. 박조나단 (19세): 대학생 (의대)

3. 박모세 (17세):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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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ÓRDOBA, ARGENTINA
이름:김정우 (Juan)
나이: 50세

파송교회: 대구 ubf (한마음 교회)

파송년월: 1997년 2월

인생요절: 마가복음 10:45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 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름: 서성하 (Graciela) 
나이: 53세

파송교회: 대구 ubf (한마음 교회)

파송년월: 1993년 12월

인생요절: 마태복음 6:33, 사도행전 20:24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 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노라.

선교지: 아르헨티나, 꼬르도바

교회주소: Córdoba

선교사역:
1997 - 2005년: 신엘리야 선교사님 동역 

2005 - 2019년: 학생사역

2018 - 현재: 지역교회

자녀:
1. 김사무엘 (23세): 생명공학과 (unc) 

2. 김사라 (21세): 컴퓨터과학과 (unc) 

이름: 신현섭 (Elias)
나이: 69세

파송교회: 대구 한마음 교회 

파송년월: 1984년 1월 20일

인생요절: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름: 조신영 (Hanna)
나이: 68세

파송교회: 대구 한마음 교회

파송년월: 1984년 1월 20일 

인생요절: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 게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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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 아르헨티나

교회주소: Francisco Soler 355. Córdoba 

교회전화: 351 3813877

선교사역
Bs. As. 에서 Córdoba 로

1995 - 현재: 학생 사역과 일반인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Iglesia Nueva Vida)

자녀:
1. 신요한 기종) (40세): 치과 의사 
 황시셀라 (30세) (동역자) 심리 상담사

2. 신한나 (39세): 건축설계 
 Carlos Mendosa (42세) (동역자)
 Andres (6세) (자녀) 
 Josue (4세) (자녀)

SANTA FE, ARGENTINA
이름이: 준호 (Noe)
나이: 60세

파송교회 진주 예수 제자 교회 (진주센타) 

파송년월: 1998년 12월 22일

인생요절: 요한복음 12:24. 사도행전 20: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 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름: Obdulia Gonzalez Olivero 
나이: 61세

파송교회: Iglesia Camino (Bs. As. CMI) 

파송년월: 2004년 10월 10일

인생요절: 요한복음 5:24, 로마서 1:5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 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 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영어 순종하게 하나니

선교지: 아르헨티나 Santa Fe CMI

교회주소: Santa Fe

선교사역
1998년 12월 부터 약 5년간: Bs. As. CMI 동역 

2004년 5월에 산타페로 파송되어 젊은 대학생 교회 개척 (
산타페 법대) 근처로 이사, 교회 개척하다가 

2016 - 현재: 지역교회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됨 
(Iglesia CMI SANTA FE)

자녀
1. 이예주 (Priscila) (32세): 직장인 (Instituto Espanol..... 
한국에서)

2. 이에람 (Juan Pablo) 21세): 대학생 (Fonoaudiolo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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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O DOMINGO, 
DOMINICAN REPUBLIC
이름: 김종호 (Moises)
나이: 65세
파송교회: 부산 미래로 교회 
파송년월: 1990년 4월 3일
인생요절: 창세기 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이 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름: 이교자 (Shalom Lee)
나이: 63세
파송교회: 온누리 교회 두란노 해외 선교회
파송년월: 2004년 3월 14일
인생요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교지: Santo Domingo en la Republica Dominicana 
교회주소: Calle Julio Ortega Frier N' 21 - Zona 
Uniersitaria, Santo Domingo, República Dominicana
교회전화: 809-686-3681
선교사역
1990년 - 현재: 지역교회 (산토도밍고 교회) 개척 및 사역
2019년-현재: 지역교회 (산프란시스코 데 막고리스 교회) 사역
자녀
1. 김한나 (37세): 세계은행 (워싱턴 D. C.) 
 타이 (동역자) 
2. 김모세 (35세): 회사원 (태국 방콕) 

SANTIAGO, DOMINICAN 
REPUBLIC
이름: 김성경 (Rebeca)
나이:  49세
파송교회: 진주 예수감자 교회
파송년월: 1997년6월20일 
인생요절: 렘33장2-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름: 이성철 (Elias)
나이: 50세
파송교회: 울산 문수 교회
파송년월: 2001년 5월 23일
인생요절: 요 10: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 리거니와
선교지: Santiago en la República Dominicana
교회주소: Av. Olimpica, Barranquita, Santiago
선교사역:
1997.6.20-2007: 산토도밍고에서 UASD 대학생선교 동역 
2007.5월: 산티아고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iglesia Reino 
de Dios) 개척 아이티노동자들과 아이티유학생들과 예배, 
전도집회, 목장모임 등
2012.8.25: 이성철선교사님 순교후 아이티노동자들과 계속 
사역 진행중 
자녀:
1. 이영성 (19세): 미시건 칼빈대학 환경과학 1학년 재학중
2. 이영광 (16세): 산티아고 크리스챤스쿨 11학년 재학중
3. 이영원 (10세): 산티아고 크리스챤스쿨 5학년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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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경원 (Nehemias)
나이: 51세
파송교회: 부산 미래로 교회
파송년월:2000년 3월 31일
인생요절: 신명기 6:5
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름: 김미숙 (Lidia) 
나이: 52세
파송교회: 부산 미래로 교회
파송년월: 1998년 1월
선교지: 도미니카 공화국, 산티아고
교회주소: Barrio Villa Progreso I, Cienfuego Santiago 
de los Caballeros
교회전화: 18093301388
선교사역:
도시 빈민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며, 학교를 통해 어린이들을 
교육하며 지역 복음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2000-2005: 국립대학에서 김종호 선교사님 가정 동역
2006-2013: 산토도밍고 도시빈민 사역 (하나님의 비전 교회) 
2006 - 현재: 선한목자교회 담임, 에스라 기독교학교 교장
자녀:
1. 박하경 (20세): 대학생(교육학)
2. 박하동 (18세): 대학생 (생물학)
3. 박하임 (11세)

LA CALERA, CHILE 
이름:정영태(Jose)
나이 : 57세
파송교회: 청주UBF (청주선교교회)
파송년월: 1996. 6. 4
인생요절: 롬 1:5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 하게 하나니 

이름: 남기임(Sara)
나이 : 59세
파송센타: 청주UBF (청주선교교회)
파송년월 : 1998. 5. 7
인생요절: 요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선교지: 칠레, 라깔레라
교회주소: Mincha 730, La Calera, Valparaiso
선교사역:
1996~2000년: 수도 Santiago에 살면서 현지 기독교 문화를 
배움.
2001~2003년: Valparaiso 지역에 거주하면서 현지교회 
사역에 동역함. 
2003~2018년: Viña del Mar 지역에 거주하면서 현지교회 
사역에 동역하면서, 선교사 가정교회와 현지인 가정교회들을 
개척함. 
2017 ~ 현재: La Calera 지역 현지인 교회 개척 (생명의 
빛교회: Iglesia Luz de Vida)
자녀:
1. 정사라 (31세) 서울 거주 (직장) 2. 정모세 (28세) (대학생 
- 지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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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ARIES' MEMORIAL 
TIMOTHY LEE (COLUMBUS, OHIO,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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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thers and sisters, we do not want you to be 
uninformed about those who sleep in death, so 
that you do not grieve like the rest of mankind, 
who have no hope. For we believe that Jesus 
died and rose again, and so we believe that 

God will bring with Jesus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in him. According to the Lord’s word, we 
tell you that we who are still alive, who are left 
until the coming of the Lord will certainly not 

precede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For the 
Lord himself will come down from heaven, with a 
loud command,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et call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After that, we who are still 

alive and are left wi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will be with the Lord forever. Therefore 
encourage one another with these words.” 

1 Thessalonians 4:13-18, NIV

We GCMI missionary coworkers remember those 
missionaries who went to the Lord after serving 
him faithfully and give thanks to God for their lives. 
May the Lord comfort their loved ones during time 
of loss with the hope of resurrection. We send our 
sincere condolences to them. The lost ones during 
the pandemic are listed below:

ESTHER CHOE 
Stephan Choe’s Wife
Bochum, Germany

ANDREAS AHN
Ruth Ahn’s Husband
Aachen, Germany

SARAH HONG
Timothy Hong’s Wife
Cheongju, South Korea

MONIKA NAM
Daniel Nam’s Wife
Frankfurt, Germany

JUAN MOON 
Lidia Moon's Husband
Buenos Aires, Argentina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을 기리며
이태기 (미국 오하이오 콜럼버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살전 4:13~18, 새번역

우리 GCMI 선교 동역자들은 선교일선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다가 주님의 때에 주님 곁으로 떠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슬픔의 때에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은 이번 코로나 팬더믹 기간 동안 우리 곁을 
떠난 믿음의 선교 동역자들입니다.

백길례 선교사 
최지성 선교사의 아내
독일 보쿰

안재룡 선교사
윤영기 선교사의 남편
독일 아헨

이정우 선교사
홍종관 선교사의 아내
한국 청주

조현주 선교사
남상천 선교사의 아내
독일 프랭크프르트

문두태 선교사
정금희 선교사의 남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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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MI Representatives
I-nation 
Prakash Singh
C-nation 
Jeremiah Kum
Korea 
Jung Oh Moses Gu
Europe 
Stephan Kang
USA 
Isaac Koh
Germany 
Hudson Lee
South America 
Gustavo Salas
Australia 
Isaac Min

Global CMI Officers
President 
Mark Hong
General Secretary 
Abraham Lee
Vice GS 
Prakash Singh
Treasurer 
Zechariah Han
Audit 
Georg Mü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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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help support Global CMI by contributing to 
the GCMI Fund Raising Account.
Chase Routing #: 075000019 
Account #: 60086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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